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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 하

나님의 만드신 그 뜻대로 오직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

을 살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

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아메리칸 드림’
  여전히 살아 있다!

2면

시 론
은희곤 목사

2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샬롬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14면

제204차 해외성회(204th Overseas Assembly)
1(수) 오전 미국(U.S.A) LA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714)446-6200

1(수) 오후 미국(U.S.A) LA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 ☎(213)819-4000

2(목) 오전 미국(U.S.A) Olympic Police(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영구 목사)

3(금) 저녁 미국(U.S.A) LA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714)446-6200

4(토)~5(주일) 미국(U.S.A) LA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714)229-8492

5(주일) 오전 미국(U.S.A) LA 오직예수선교교회(신상훈 목사) ☎(213)215-6029

5(주일) 저녁 미국(U.S.A) LA 세계아가페선교교회(김요한 목사) ☎(213)368-7991

6(월)~ 7(화) 미국(U.S.A) Lake Elsinore 실로암수양관(그레이스 양 목사) ☎(951)245-9500
9(목) 저녁 부천 참행복한교회(이명철 목사)                                                         ☎ 010-4113-2904

10(금) 오후 안양 그레이스국제크리스천학교(교장 정진모 목사)                        ☎(031)381-2777

12(주일) 오후 안양 성산교회(오범열 목사)                                                         ☎(031)444-1563

13(월) 오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설동욱 목사)                       ☎(02)2123-3243

13(월) 오후 한국목회자학술원(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사무총장 백승국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010-2248-0675

13(월)~16(목) 군산 에스겔기도원(원장 김양선 목사)                                              ☎ 010-8924-4927

20(월) 오후 서울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종) 실천목회대학원(원장 이 선 목사)        ☎(02)520-0801

20(월)~22(수) 전주 예일교회(임기수 목사)                                                            ☎(063)287-1730

21(화) 오전 가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24(금) 철야 수원 세한성결교회(주남석 목사)                                                    ☎(031)298-9101

27(월) 오후 부천 소망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27(월)~29(수) 포항 호산나교회(박민정 목사)                                                     ☎ 010-6546-0108

31(금) 철야 천안 성실교회(서채철 목사)                                                 ☎ 010-3500-2460

피종진 목사 초청 3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 CTS 기독교TV 방송 생명의 말씀 - 매주 토요일 오후 4:30  인터넷 : www.cts.tv 

▶ CBS 위성TV 방송 TV 부흥강단 - 매주 주일 오후 5:30 인터넷 : www.cbs.co.kr 

▶ GoodTV 방송 생명의 샘터 - 본방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 재방 : 매주 목요일 오전 1:00 인터넷 : www.c3tv.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 010-5255-7777,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먼저 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다. 

다양한 의미의 복제가 있지만 이곳에서 말

하는 복제는 한 생명체의 DNA를 추출해 

원 개체와 같은 DNA를 가진 개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자연적인 복제로 일란성 쌍

둥이가 있다. 이들은 하나의 수정란이 어떠

한 이유로 인해 두개로 갈라져 각각 독립된 

개체가 된 것으로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동

일한 인물이다.

처음에 시도됐던 복제법은 생식세포를 

이용한 복제로 앞서 서술했다시피, 1902년

의 도룡뇽 복제를 최초로 친다. 도룡뇽의 

수정란이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는 순간, 

갓난아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수정란을 

나누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었

다. 이를테면, 일란성쌍둥이의 그것을 인위

적으로 한 것. 

1952년에는 미국의 브릭스와 킹이 개구

리 수정난의 핵을 제거하고 개구리 태아에

서 추출한 핵을 넣어 복제 개구리를 만들었

다. 이 경우에는 핵을 제공한 개구리 태아

가 원본인 복제 개구리가 된다. 복제의 핵

심인 DNA가 핵에 들어 있기 때문. 1962년

에는 영국의 거든이 개구리의 난자에서 핵

을 제거하고 다른 올챙이 창자세포의 핵을 

이식해 다수의 복제 개구리를 만드는 데 성

공했다. 포유류가 아닌 동물에서 체세포 복

제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이후 포유류에 이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바로 '복제양 돌리'가 

되겠다.

당시, 영국 에든버러대학 로슬린연구소 

연구진이 다 자란 양의 몸에서 채취한 세포

로 양을 복제했다고 발표했을 때 과학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는 네이

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학소설 같았다"

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론적으로는 체세포를 다시 배아상태로 돌

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피부세포나 혈액세포를 배아줄기세

포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체세포에 유전자 

4개를 넣어 분화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 2012년 노벨생리의

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네이처 뉴스에서는 돌리를 복제한 

이안 윌머트 에든버러대학 교수의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적으로는 소를 복제하는 것이 

좋지만 양을 택한 이유에 대해 실용적인 목

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는 세대가 길고 

연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양은 비용

이 덜 드는데다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또 

연구진이 양의 생식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

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밝혔다.

복제할 동물을 택한 뒤 실제 돌리를 복제

하기까지 반복적인 실험이 진행됐다. 우선 

다 자란 양의 몸에서 체세포를 채취해 '세포

핵' 부분만 따로 분리해 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양의 난자를 꺼내 세포핵을 제거한 뒤 

그 자리에 분리해 놓은 핵을 넣는다. 일명 '

핵치환' 기법이다.

<3면으로 계속>

미국인 81%, 인간복제 여전히 반대 ‘시간’의 그릇에‘은혜’와‘진리’담아야

복제 양 돌리 탄생 2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의 복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미국

인들은 복제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퓨리서치, 복제 양 ‘돌리’탄생 20주년 맞아 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밝혀
스몰그룹.컴, 헨리 클라우드/존 타운센드의 소그룹 성장 노하우 3원소 소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은 여럿 있지만, 그 중 인간이 인위

적으로 만들어낸 동물 중엔 단연 복제된 양 한 마리가 가장 유명

할 것이다. 돌리는 최초로 복제된 동물은 아니며 1902년 스위스의 

스페만이 도룡뇽을 복제했던 것을 최초의 복제 실험으로 보고 있

다. 그밖에도 1952년 미국의 브릭스와 킹의 개구리가 있었고 생쥐

(1981), 면양(1986), 토끼(1988), 소와 돼지(1989) 등의 수많

은 실험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복제양 돌리만 이렇게 유명하

게 된 것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돌리는 세계 최초로 생식세포

가 아닌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에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이

전까지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복제가 가능했

지만 세포 내의 핵 제거 및 치환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일반적인 

세포로도 복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퓨리서치’는 복제양 돌리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지난달 27일 즉 탄생 2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의 복제에 대한 입

장 즉 복제의 타당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복제에 여

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특히 인간복제에는 반대하는 입장

을 보였다(20 years after Dolly the sheep’s debut, Americans 

remain skeptical of cloning).

교회에선 소그룹 모임이 유행처럼 번지고 소그룹 인도자들도 곳곳에서 세움 

받는다. 요즘처럼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모임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된 적

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그룹 인도자로 부름 받은 헌신된 교인들은 정작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럽다. 자신의 소양이 소그룹 인도자로 적

합한지 의문스럽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아서는 보람보다 회의가 앞선다. 한 학

기를 채 마치기 전에 포기하고픈 바람이 간절해진다. 헌신된 마음만으로는 다

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그룹 모임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에 역부족임을 

절감한다.

열정은 있으나 노하우가 부족한 탓이다. 헌신된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그룹에 관한 신학서적이나 이론서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구성원들과 몸을 부딪쳐가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에서 쉽고 

정확히 적용해갈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 분야에서 탁월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헨리 클라우드(Henry 

Cloud)와 존(John Townsend) 박사는 자신들만의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소그룹 인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성장의 3원소”를 소개해준다.

다락방이건 어떠한 소그룹 모임의 

지도자인 우리들 모두에게는 ‘더 나은 

상태’에 대한 갈망이 있다. 우리는 여

러 해 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패

해오고 있다. 실패는 죄책감, 수치심, 

정죄감, 열등감을 낳는다. 그리고 ‘더 

나은 상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 나은 

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분이 필요하다. 바로 은혜와 진리 

그리고 시간이다.

 

은혜

 

크리스천들은 은혜를 용서나 무조

건적 수용이나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만 아는 경우가 너무 많다. 물론 그것

도 하나님 은혜의 단면이지만 은혜는 

그 이상이다. 은혜란 우리가 자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주시는 

것이다. 은혜란 자격 없는 호의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

을 주시는 것인데 단 우리는 그것을 

얻거나 벌거나 자격을 갖추거나-소그

룹의 중요한 열쇠는 다음 단어인데-

만들어내기 위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은혜는 우리가 창출하거나 만들

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좋은 소그룹에서 사람들은 스

스로 주거나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른 사람에게서 받는다.

‘은혜’란 차 곁에 다가가 작동에 필

요한 것을 주는 기름펌프이다. 기름이 

떨어진 차에게 "알아서 기름을 넣으라

고," "더 헌신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기름 없이도 달릴 수 있

었다면 차는 달렸을 것이다. 소그룹은 

용서와 수용 이상의 은혜를 줄 수 있

는 그룹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

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여야 한다.

 
진리

 

진리란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 삶

을 구성하는 실체다.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리를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고 소그룹 

연구로 확증되는 내용의 일부분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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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4세기 말경에 확립

된 교회절기입니다. 우리들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희랍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합니

다. 사순절의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서 시험받으심,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

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

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서는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

간입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면 기독교인들은 회개와 그

리스도에게로의 재 헌신을 다짐하는 갱신을 갖고, 그리

스도의 고난에 대한 동참과 의미를 깨달아 성도로서의 

경건생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부활주일(2017.4.16.)을 기

점으로 역산하여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간을 주님의 고

난을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는 일”입니다. 청소도 안하고, 설거지도 안하면 점점 냄새가 고약

해집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악의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이 냄새는 악

령과 귀신을 부릅니다. 영혼과 마음과 심령의 청결, 생각과 말과 생활의 청결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부부, 부모, 형제 사이라도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출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히4:13) 집중적인 회개의 시간, 즉 하

나님 앞에 모든 감추고 싶은 죄들을 다 끄집어내어 토설할 때, 주님 십자가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죄 사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보라색으로 표시하

는 것은 이 같은 참회하는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5:17)입니다. 

사순절엔 매일매일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새로운 존재(고전15:31)로서 거듭나는 회개, 

날이 갈수록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는 회개, 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회

개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져, 매일매일 천국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

에 넓혀져 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꽉 막

아버리는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의 피로 막힌 곳이 뚫려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막힘없

이 뻥 뚫린 “도착하는 기도”, 나에게도 막힘없이 뻥 뚫린 “도착하는 응답”의 역사를 체

험할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아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 뜨

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분 무릎이 엉망이었습니다. 연유를 여쭸지만 좀처럼 대답을 안 

하시다가 계속 물어보니 그제서야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방석도 깔지 않고 맨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보니 이 모양이 돼버렸네요.” ‘기도제목이 하도 많아’ 하루 3

시간씩 기도드린다는 집사님을 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스카우트된 축구선수 

박지성님과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님이 생각납니다. 온라인에 올려진 박지성님의 

발 사진을 보면 그의 이적료가 왜 74억원이나 되며 그의 연봉이 왜 37억원이나 되는지 

알고도 남습니다. 가냘프고 어여쁜 발레리나의 것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형이 돼버린 발을 지니고 있는 강수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인 집사님의 무릎, 

짓무르고 망가진 만큼 주님의 은총 또한 크지 않을까요? 

또한 이 기간에는 오락이나, 연극, 무용, 연회 등을 금하고 화려한 옷이나 호화로운 

음식, 허영적인 행동을 금하는 금식, 절식, 자선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인이 되어 사는 법,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 

나누는 일을 훈련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가령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40일간 절제하기, 예를 들면 커피, 고기, 초콜릿, 술, 

게임, 골프 등 그리고 하루에 1끼 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하기 등을 통한 40일 절

제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40일을 

지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나의 못된 마음과 태도, 다른 사람

들의 마음을 쑤시는 듯 한 나의 말투,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의 

습관, 입으로는 주님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앞서

는 나의 외식 등등 즉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절제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를 찾아보고,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절기임과 동시에 이렇게 “나의 사순절”을 살아야 합니

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메마르지 않고 우리들 마음에, 가정에, 자녀들

에, 교회에 흐르기를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절제와 금식과 인내를 통한 경건을 연습하시

는 복된 40일간의 여정, “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순절”을 사시고, 이 여정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나의 사순절 

지난해 말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의 400대 부자 중 10% 이

상은 리온과 같은 이민자 출신

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포브스 

400대 부자 중 42명은 21개국

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귀화

시민이다. 포브스는 “귀화시민

이 미국 전체 인구의 6%에 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단한 성과”라며 “창업

가의 성공이라는 잣대로 측정

한 아메리칸 드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평가

했다. 

400대 부자 중 2세대 이민

자는 57명이다. 포브스는 “2세

대 이민자는 400대 부자 전체

의 14%를 차지한다”며 “이민

자 세대의 헝그리 정신이 적어

도 1세대 동안은 지속된다”고 

촌평했다. 18세 이상 미국 시

민 중 2세대 이민자의 비율은 

약 6%다.

10년 전, 포브스 400대 부자

에서 이민자의 수는 35명이었

고, 20년 전에는 26명, 30년 전

에는 20명에 불과했다. 국부유

출, 안보위협 등 이민자를 겨

냥한 온갖 정치적 수사에도 경

제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

는 이민자의 물결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나라다. 2016년 퓨리

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민자가 근면함과 재능으로 미

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믿는 미국인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이민자를 “미국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3%였다.

근면함과 재능을 갖춘 이민

자 중 실제 큰 성공을 이룬 이

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

다. 상당수는 고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왔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의 가족은 세르

게이가 6살이 되던 해 유대인

에 대한 차별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왔다. 세계 어디를 가든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미국을 

선택한 이들도 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모터스 

창업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서 사립학교에 다녔으며, 루

퍼트 머독(뉴스코퍼레이션 회

장)의 부친은 호주에서 신문사

를 경영하며 기사 작위를 받기

까지 했다.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eBay)의 창업자인 피

에르 오미디아르는 프랑스 파

리 출생으로 아버지는 외과의

사였고, 어머니는 언어학자였

다.

배경은 다르지만, 이민자 출

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창업가정

신(entrepreneu 

rship)이다. 미국 

카우프만 재단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태생의 미국

인에 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확

률이 2배가량 높다. 

보다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스스로 

리스크를 감내하기

로 결정하는 이민

이라는 행위 자체

가 창업가정신을 내포한다는 

뜻이다. 

유대인인 샘 젤(이쿼티그룹 

인베스트먼트 회장)의 부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침

공을 피해 폴란드를 떠나 미국

으로 왔다. 샘 젤은 “아버지는 

미국에 가면 길거리가 금으로 

뒤덮여 있다고 말하곤 했다”며 

“아버지와 가족이 미국으로 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행운을 누리는 것에 대해 한시

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

다”고 말했다. 샘 젤은 사모투

자 그룹 이쿼티그룹 인베스트

먼트를 경영하며 시카고트리

뷴, LA타임스 등을 운영하는 

미국의 미디어기업 트리뷴의 

소유주다.

1세대 이민자의 ‘헝그리 정

신’은 2세대 이민자에게 도전

을 향한 무한한 기회를 누리게 

한다. 유튜브로 백만장자가 된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셸 판 

IPSY 창업자가 대표적인 예

다. 그녀의 부모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베트남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다. 도박중독이

었던 아버지는 판이 6살 때 자

취를 감췄다. 어머니가 두 번

의 이혼을 한 뒤에는 좁아터진 

아파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

는 처지가 됐고, 정부의 식량

보조로 살아야했던 적도 있었

다. 

15살이 되었을 때 판은 자신

이 살고 싶은 삶을 상상하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껏 멋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돈과 시간이 많은 여유 있는 

삶에 대한 글이었다. 2007년 

블로그 독자 2명이 미셸의 화

장기술을 알려달라 요청했고, 

미셸은 자신만의 화장법을 담

은 7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며 1인 미디어

로 성장했다. 로레알에서 자신

만의 메이크업라인이 있고, 소

셜 미디어에서 아티스트를 홍

보하는 벤처를 세운 그녀는 이

제 리얼리티 TV 제작사 엔드

몰(endemol)과 온라인 라이프

스타일 채널을 개국하기로 계

약했다. 판은 “도전은 이제 시

작이다”라고 말했다.
<8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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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여전히 살아 있다!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 중 10%는 이민자 출신...반 이민정서확산에도 성공사례 이어져

1세대 42명, 2세대는 57명...이민자 헝그리정신 2세대까지 지속

미 상위 10개 대학 창출 특허 중 4분의3은 이민자 손에서 탄생

“아이들에게 절대 물려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포자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미국 포브스 표지를 장식한 더글라스 리온, 세콰이어 

캐피탈 파트너는 이민자 정신을 3대째 물려주고 있다. 1968년 

이탈리아를 떠나올 때 리온은 중학생이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Forbes 400: The Full List Of The Richest People In 

America 2016),  리온의 부모는 아들이 ‘유럽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회계층의 상향이동’이 가능한 삶을 살기 바랐다. 코넬대

학에 입학한 리온은 컬럼비아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대학원

으로 진학했다. 그는 “미국 유학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며 “부모

님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런 정신을 분명 나에게도 불어넣었

다”고 말했다.



<1면에서 계속>

새로 넣은 핵과 난자를 전기로 융합해 

수정란을 얻고, 이 수정란을 다시 다른 

암컷 양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돌리는 

무려 277번의 시도 끝에 태어났다. 연구 

결과는 1997년 2월  27일 '네이처'에 실

렸다.

그러나 돌리의 삶은 탄생과정만큼이

나 만만치 않았다. 돌리는 어린 나이부

터 노화가 진행됐고 관절염을 앓았다. 

결국 폐질환으로 2003년 눈을 감았다. 

현재는 스코틀랜드국립박물관에 박제로 

전시돼 있다.

돌리 탄생 이후 동물복제 연구는 본격

화됐다. 복제돼지와 소, 개 등이 잇달아 

나왔다. 한마디로, 수컷 없이도 생명이 

만들어져, 식량난 문제해결과 난치병 치

료연구에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

았다.

복제양 돌리의 소개는 지구촌에 곧바

로 복제,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열게 됐

고, 그 실용성과 이에 준하는 생명윤리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40개 국가에서는 인간복제가 금

지돼있고,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이렇다할만한 금지법안이 

만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을 통해서 퓨리서치

는 다음과 같은 미국인들의 5가지 주목

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한다:

1. 아직까지 인간복제는 일어나지 않

았다.

복제 양 돌리를 비롯해서, 개, 돼지, 

소, 말 그리고 고양이들이 복제됐지만 

인간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유전적인 실수들이 발

생해 돌리처럼 일찍 죽거나 고통을 당하

며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같은 시간에 많은 나라에서 과학자들

은 의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인간 태

아줄기세포 복제에는 성공했다.

모든 인간이 만든 것에는 설계도나 제

조과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2. 미국인 중 81%는 인간복제는 도

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갤럽).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1년 이후로 

압도적일 정도로 미국인들의 반대 입장

을 보여준다. 반면에 2016년, 오직 13%

의 성인들만이 인간복제의 도덕적 타당

성을 찬성했다.

3. 미국인들은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 차이를 보인다.

2010년에 행해진 동 리서치의 설문결

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인간복제의 실

현 가능성에 거의 반반씩 찬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2050년이 되면, 인간복

제가 실현된다고 48%가, 반면에 49%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4. 멸종된 동물에 대한 복제 실현성에

도 역시 의견이 양분된다.

맘모스와 같이 이미 멸종된 동물의 복

제 가능성에도 미국인들은 찬반 입장이 

서로 양립된다. 영화 “쥬라식 공원”처럼, 

공룡의 알이나 화석에서 채취한 세포를 

통해 복제가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은 말

한다. 따라서 2013년에 행한 설문에서, 

2050년에는 이러한 체세포를 통한 멸종

된 동물 복제가 실현된다고 50%는 믿고 

있지만, 48%는 그러한 과학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

다.

5. 아직까지 소수의 미국인들만이 동

물복제를 통한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믿

고 있다.

2016년 갤럽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

국인 중 과반수이상 즉 60%는 복제 양 

돌리 출현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인간의 

도전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34%는 도

덕보다는 그 실용성에 무게 중심을 더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01년 이후

로 이러한 수치는 현재까지 그대로다.

결론으로, 미국은 지난 오바마 대통령

이 부시정권 이후 8년간 규제에 묶여있

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

의 재정지원을 허용한다는 발표와 동시

에 줄기세포 복제연구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지구촌은 복제연구로 한창이다. 

다시 말해서, 일찍이 정부의 지원 아

래 줄기세포 연구에 뛰어든 영국과 일

본, 그리고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캐

나다, 중국까지, 선진국들 간 줄기세포 

개발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인 한편, 아

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의 

존재론적 지위 문제를 놓고 어디까지 줄

기세포복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여전히 종교계와 사회단체에서의 거

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지구촌은 한쪽에는 파킨슨병이

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각종 퇴행성 질환

을 포함해 당뇨병, 백혈병 등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치료법”으로서의 

얼굴을,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존엄성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프랑켄슈타인”으로서의 얼굴을 지닌 

줄기세포 복제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성경은 죽임이 아닌 “살림의 

문화”를 선포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에게서 왔기에 소중하며 그 시작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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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에 빠진 총회를 전도하는 총회로

총회 전도부장 시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필자가 속한 예장통합 교단의 경우 지

속 성장이 둔화되면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을 무렵 총회 전도부장의 책임을 맡게 되

었다. 필자의최대 관심은 ‘어떻게 교단 성장

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한국교회

의 성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역시 내린 결론은 전도하는 길이었다. 그 당

시 한국교회는 선교 100년 사이 세계적인 교

회로 성장했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고, 세계 

10대 대형교회가 모두 한국교회라는 오만에 

빠진 채 전도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었다. 수

차례 회의 거듭하고 증빙자료집을 만들어 총

회 전체 회의에 전도운동을 헌의했다. 헌의

명칭은 ‘만사운동’이었다. 당시 통합교단의 

교세는 5천 교회에 교인은 2백만 정도였다. 

그것을 1만 교회에 4백만 교인 운동으로 확

산하자는 제안을 내걸었다. 전도는 갑론을박 

시시비비를 따질 성질의 것도 아니고, 할 것

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치논리로 풀 것이 아

니라는 제안 설명과 함께 역설하였고 전 총

대들이 기립박수로 가결했다.

문제는 후속작업이었다. 곧바로 ‘총회전도

학교’를 만들고 필자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

했다. 전도전문가와 목회자들로 운영위원회

와 교수진을 구성하고 곧바로 교재개발에 착

수했다. 순차를 따라 개발한 교재는 “개인 전

도법”, “가족 전도법”, “직장 전도법”, “전화 

전도법”, “학원 전도법” 등 전도 대상의 다양

성을 고려한 교재를 개발하고 출판했다. 이

어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 대상은 담임목사로 제한했다. 이유는 

전도는 담임목사가 앞장서서 총괄해야 성공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재는 훈련에 참가

한 사람만 구입할 수 있게 했고 서점 판매는 

일절 하지 않았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속

에는 반드시 현장전도를 포함시켰다. 훈련생 

두 사람씩으로 팀을 만들고 지정된 현장에 

나가 전도를 실습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반

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훈련이 끝나면 수료

식과 함께 자격증을 수여했고, 출석미달이거

나 보고가 부실하면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 

이 운동은 총회에 속한 교회들의 잠을 깨웠

고 교단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했다.

가끔 전도는 해야 되겠고 담임목사는 이 

일 저 일로 바빠서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목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단 한 곳도 전도운동이 

성공하지 못했고 정착하지 못했다. 다시 말

하거니와 전도는 담임목사가 앞장서야 성공

할 수 있다. 수료증을 받은 담임목사는 개교

회로 돌아가 전도학교를 만들고 전도운동을 

활성화하는가 하면, 교회 부흥과 성장의 열

매를 거둔 실적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훗날 일이지만 훈련 중인 목사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현장실습을 나갈 때 개 교회

에서 전도훈련을 받은 평신도 두 사람씩을 

동행시켰다. 동행한 평신도들의 보고에 따르

면 다방에서 차 마시고 앉아 있는 팀, 목적지

까지 가긴 했지만 차마 전도의 입을 열지 못

해 되돌아서는 팀, 무작위로 만난 대상자들

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놓쳐 버리는 팀 등 평

신도들의 표현은 “목사님들, 전도 잘 못하시

더군요”였다. 입만 열면 될 것 같지만 전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도 아

니다. 구속의 감격과 빚진 자의 심정만 살아 

숨쉰다면 전도처럼 쉬운 신앙행위가 어디 있

을까?

총회전도학교와 함께 시작한 것이 전국 개

척교회 지도를 만든 일이다. 1년간 전문가에

게 위촉, 전국 시군면 단위로 교회가 없는 곳,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을 조사했다. 인구, 땅

값, 교회를 신축할 경우 몇 평 정도라야 하는

가,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 천막일 경우 등 소

요되는 경비는 얼마인가 등 교회 개척지도(

로드맵)를 만들고 자료집을 책으로 펴냈다. 

주먹구구식을 탈피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

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

한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여러 과제 중 전

도운동의 회복을 제칠 수 없다. 물론 추락한 

위상 때문에 “예수 믿읍시다”라는 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다. 예

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도 

잘못도 없으시다. 잘못이 있다면 믿고 따르

는 사람들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전도의 문

을 잠그고 입을 닫는다면 타 종교에게 현장

을 모조리 빼앗길 것이고, 교회는 영역이 좁

아지고 그리스도인은 힘없는 집단으로 전락

하고 말 것이다. 

옆집에 가스 폭발로 화재가 났다는 이유로 

가스관을 막고 생식을 일삼는 사람은 없다. 

조심히 가스를 활용한다. 전도는 기도와 말

씀이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

도로 폭발한다. 그래서 전도는 일과성 행사

일 수도 없고 이벤트로 이어질 성질의 것도 

아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바쳤

다. 그리고 성령강림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

한 동기였고 핵심가치였다. 왜 전도 못하는

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어렵다, 

안된다는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체면과 입장을, 자존

심과 위치를 성령님의 역사 위에 놓기 때문

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

도하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불길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불 꺼진 교회는 영적 한대지방

으로 꼴이 변해가고 있다.

전도! 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iamcspark@hanmail.net

전도, 앞장서다(하)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1면에서 계속>

소그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진

리에, 우리 마음을 열고(시51:6), 우리 

모습의 진상을 털어놓으며(약5:16), 진

리로 서로 바로잡아주며(엡4:25, 잠

15:32), 지적을 통해 서로의 죄를 견제하

고(마18:15-19), 그 결과 자기 내면 깊

은 곳의 진상을 알게 된다(시139:23, 마 

23:26, 막 7:20-23). "내 말에 거하는" 

법 즉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고 그것

을 삶에 통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이다(요8:31-32).

진리 경험을 매주 한 편의 설교로 국

한시키지 않아야 한다. 소그룹은 진리를 

아주 중요한 방식들로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장이다.

 

은혜와 진리의 균형

 

소그룹은 은혜만 있거나 진리만 있는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사랑하고 수용하

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온갖 은혜를 베풀

어주는 그룹을 만나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존재나 행위 

방식을 배우지 못했거나 현재 당신의 존

재나 행위 방식에 관해 배움과 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지시와 감시와 지적과 틀과 

규칙과 변화의 압력을 경험하는 진리 그

룹에 속해 있는 경우, 안전한 분위기와 

수용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

그룹 구성원들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아

무리 해도 못다한 느낌으로 힘들어할 수

밖에 없다. 기준은 강하지만 용서는 약

하고, 해낼 수 없는 의무만 너무 많이 주

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동시 

구현이시다(요1:14). 소그룹에서는 은혜

와 진리의 완벽한 화신이신 예수님을 경

험하게 해야 한다.

 
시간

 

은혜와 진리라는 성분은 즉각적 성장

을 낳지 않는다. 그것이 작용하려면 시

간이 걸린다. 리더로서 소그룹 활동에 

할당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구성원들이 

대면하여 만나 업무를 수행하는 뜻 깊은 

시간이다. 그룹 내의 변화와 성장이 왜 

시간을 요하는지 이해하면, 당신도 구성

원들도 시간과 싸우기보다 시간을 선용

할 수 있다. 시간과 싸우면 언제나 시간

이 이긴다.

변화와 성장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참 모습을 내보이려면 시간이 걸

리기 때문이다. 실패를 통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연습은 실패를 

낳고 실패는 재학습을 낳고 재학습은 성

장을 낳는다.

결론으로, 모든 소그룹 현장에서 은혜

와 진리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양질의 소

그룹 시간들을 풍성히 가져 ‘더 나은 상

태’로의 성숙과 성장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한다.

미국인 81%, 인간복제 여전히 반대

3월 12일부터 서머타임 시작3월 12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시계 오전 2시를 3시로 돌려야

올해 서머타임은 3월 12일(주)부터 시작

된다. 새벽 2시를 3시로 한 시간 빨라진다. 

주일예배에 늦지 않도록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시간을 돌려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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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

는 해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우리

의 삶이 말씀으로 바뀌어야할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성도

들에게 교회와 직장과 가정은 참

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한군데라

도 즐겁지 못하면 삶 자체가 즐겁

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

회생활이 즐겁지 못하면 만사가 

편치 못함을 우리는 한번쯤은 경

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교

회생활이 즐겁지 못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

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되어 버립

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제물이나 많은 제물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

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생

각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는 

필요 없고 오직 선만 행하면 된다

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교훈은 구약시대에 시행된 제사

행위와 같은 신앙형식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삶

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 및 형

식주의적인 신앙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형식주의적 신앙

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까? 은혜

를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게 됩니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체면이 아

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

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

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같은 기름을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드려도, 내 영혼의 죄를 인

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려도 하나

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

까? 8절에 보면,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한 하나님의 공의로

우신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도를 행하는 것을 가

리킵니다. 또한 이 공의는 견고하

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공의

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초대 한국기독교사를 읽어보면, 

이런 일화들이 그 당시의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현의 “매천

야록(梅泉野錄)”에 보면 관찰사직

이 약 20만에, 수령직은 약 5만냥

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

아가서는 1901년에 전국적으로 흉

년이 들었을 때에 윤덕영 황해감사

는 5000만냥을 과징하고 5만곡의 

곡식을 착복함을 교회가 고발하여 

그를 파면시킴을 기록하고 있습니

다.

또한 1899년 3월1일 “대한 크리

스도인회보”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

다고 합니다. ‘야소교인(기독교인)

은 자기 자신도 부정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사여탈권

을 가진 수령에게까지도 부정을 하

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라고 지

적하였습니다. 한 마을에 예수 믿

는 사람 한사람만 있으면 그 고을

의 사또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여 

한양에 사또직을 옮겨달라고 했다

는 기사가 한국 초대 기독교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섞지 않는다고 합니

다. 그런데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섞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것

은 바닷물입니다. 바다가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섞지 않는 이유

는 그 물속에 소금이 있기 때문입

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소

금의 양이 2.8%만 있어도 바다는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

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라’(마5;13)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비율이 최소한 

25-30%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가 나

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엉터리로 믿

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저 입으로 ‘

주여 주여’라고 정말 그리스도인다

운 모습과 실력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의

를 상실하다보니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

합니다.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찬송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인자’란 케세트

(chesed)라는 히브리말인데 영어

로 변역하면 ‘steel best love', 직역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랑, 불변하

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긍

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하

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새벽을 깨워 아침을 

주께 바치고, 성경공부를 하고, 예

배마다 참석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 모든 것들이 

한심합니다. 기도도 안하는 것 같

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는 것 

같아 항상 나무라기만 합니다. 그

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도 여

러 번 하면 듣기 싫은데 하물며 듣

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면 더 싫어

지곤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

소서”라고 기도한 성 프랜시스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

다.

한번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자 20여명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들 앞에 

죽 한그릇 씩을 놓고 금식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째가 되자 

그만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앞에 놓여있는 죽 그릇에 입을 대

고 말았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

도했던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감

히 성 프랜시스 제자가 되어 배고

픔 하나 참지 못하여 죽을 먹다니’ 

하는 정죄의 눈으로 모두가 그를 

바라봅니다. 이 때 스승인 프랜시

스가 자기 앞에 놓인 죽을 마셨습

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의아한 

눈으로 스승을 바라봅니다. ‘선생

님마저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다

니’ 하는 마음으로 스승을 바라봅

니다. 입가의 묻은 죽을 닦으시면

서 스승인 프랜시스는 말하기를 ‘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주님을 

닮기 위함이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나 금

식을 하면서 다른 형제를 정죄할 

바에는 나는 먹고 형제를 사랑하겠

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5면으로 계속>

김종국 목사
(새언약교회, NJ)

푸/른/초/장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미가 6장 6-8절)

한국에 ‘혼족’이란 신조어가 등

장했습니다. 혼족, 즉 혼자 사는 인

생을 최대한 즐기며 사는 사람이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혼족들은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

먹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놀(

혼자 놀기), 혼공(혼자 공연보기), 

혼창(혼자 노래부르기) 등을 즐기

며 돈도 절약하고, 더 이상 남의 눈

치를 보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에

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

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원하

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

로 하고자 하는 혼족의 당당함과 

용기는 부럽기조차 합니다.

혼족은 1인 가족 시대가 만들어

낸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혼족이 된 경우도 있지

만 때로는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1

인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신의 삶을 외롭게 사는 대신 능

동적으로 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혼족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며 염려가 생깁니다. 과연 그들

은 혼자의 외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책임질 가족 없이 나만

의 즐거움과 성취를 위한 삶에 부

작용은 없을까요? 내가 돌보고 책

임질 가족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뜻

입니다. 나의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눌 사람도 곁에 없다는 뜻이지

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연약해져서 

능동적이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막히거나 사람

들을 기피하게 되어서 혼자 고립

될 것입니다. 또한 혼족의 삶에 익

숙해지면 남에게 간섭이나 통제받

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

혼을 하거나 어울려 사는 사회생

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직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혼족

이 늘어가는 사회에 개인주의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

게 됩니다.

이러다가 혼족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 혼신(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

니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소그룹이나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내 소

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기분과 만족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 점점 영적으로 고립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

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인

가요?

혼자만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

요합니다. 혼자서도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도 필

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고, 인생을 재정비하

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등등, 

자신을 위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

다. 그런데 아시나요? 혼족은 하나

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적

인 관계 유전자(DNA)를 주셨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

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

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

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

다. 

반대로 마귀의 전략은 분리입니

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

에서 분리시켜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양 한 마리가 

양 무리를 이탈해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

습니다. 다윗 왕, 가나안의 군대 장

관 시스라, 삼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모두 혼자 있을 

때 패자가 되었습니다. 

혼자는 위험합니다. 혼자는 쉽게 

넘어지고 패배합니다. 외롭고 고독

합니다. 외톨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외톨이 신앙도 하나

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

나님이시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

음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

았습니다.

더 이상 혼족이 되지 마세요. 더

족(더불어 사는 족)이 되세요.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혼족보다 더족으

로 살아서 여러분의 담임목사인 

저의 걱정을 덜어주시면 안 될까

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

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

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

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

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히

10:24-25, 현대인성경).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저의 걱정을 좀 덜어주세요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목   회www.chpress.net

Q: 목사님 기도 시에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단어 사용과 ‘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이 바른지요? 그리고 기도

하는 사람이 ‘기도드렸습니다’라는 과거형이 어법상으로 맞는

지요?

-오렌지카운티 John Park

A: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실수하

는 문제입니다. 질문이 3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교회의 대표 기

도자들이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당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

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

며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호칭입니

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당신이라는 말은 극존칭이기에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

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으로 2인

칭입니다. 우리말 2인칭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이라는 단어는 다만 3인칭에서 극존칭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그

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간

구를 들으시는 분으로 2인칭에 해당되므로 당신이라는 호칭은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돈을 보태주어 자동

차를 샀다고 합시다. 어느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주신 돈으로 이 자동차를 샀습니다”

란 표현과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보태어 이 자동차를 

샀습니다” 라는 표현 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게도 당신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쓸 수 있겠

습니까?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은 베드로가 마태복

음 16장에서 신앙고백 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

님(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이로소이다”에서 

나오고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됩니다(딤전3:15, 히9:14, 계10:6, 

고후3:3, 시18:46 시42:2, 삼상25:26). 기도 시에 살아계신 하나

님이란 단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라는 것을 강조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기에 시

간상의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기도가 끝날 때 ‘기도하였습니다’라는 과거형은 결코 바

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간구 내용은 소원이며 항상 미래지

향적입니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소원을 ‘기도하였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핵심인 간구의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과거가 아닌 현재로 끝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

므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는 것이 어법상 옳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기도시 ‘당신’, ‘기도드렸습니다’ 사용은 바람직하지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미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어린아이의 고집스러움

어린아이들은 병에 쉽게 노출되고 

면역력이 약해 자주 아프거나 감기

에 노출된다. 전염병이 오면 가장 먼

저 희생되는 대상도 어린아이들이

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

혹과 거짓된 술책에 말려들어 쉽게 

요동친다. 태어나지 않음은 아니기

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의 흔적은 있지만 굳게 

서지 못함으로 결국은 떠밀리고 요

동치는 믿음의 상태가 되고 만다. 

물론 어린아이에게도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소신

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매

를 자청하는 고집스러움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온전하고 견고한 반석 

되신 주님께 붙들려있지 못함으로 

한순간에 시험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고집스러움이다. 강한 것 같지만 의

외로 연약하기 짝이 없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운바 되지 못한 결과이

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 한

마디에 상처를 받아 마치 감정상한 

아이가 자기 방문을 쾅하고 닫고 들

어가듯이 쉽게 쉽게 회피하고 숨어

버린다. 변화의 기회, 성장의 기회를 

얻는 데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다. 반면에, 비 진리적인 문제에는 쉽

게 노출된다. 혼자 있는 외톨이 신앙

을 유혹하는 마귀의 도움 때문이다. 

현혹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아이

의 신앙은 매를 자청하는 고집스러

움만 있을 뿐, 결코 세상에 요동치는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다. 이처럼 성

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

스러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불통은 영적인 어둠의 흔적들

교주들과 이단들의 특징은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태

선, 문선명 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 

머리에 관을 썼다. 모자를 쓴다는 것

인데, 특징은 나이가 먹으면 그걸 더 

쓰고 자신을 가린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학자가 찾아가서 그러

지 말라, 아니다, 틀린 것이다, 그렇

게 말하여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

는다.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옳다

는 것만 딱 붙들고 살아간다. 

이들의 머리에 씌어진 관의 의미

는 무엇일까? 자신에게 더 이상 말

하지 마라, 근접하지 마라, 나는 누

구의 말을 듣거나 할 그런 연약한 존

재가 아니라는 불통의 상징인 것이

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 흔들

리는 게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영혼에 악한 것이 들어가면 누구 말

도 듣지 않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

려는 불통의 존재가 되고 만다. 혹여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이상 대화

가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결

국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서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것이 들어

가도록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셨음을 

기억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버려

두시는 것이다.

성경의 사울을 보면 그 마음의 고

집스러움이 얼마나 인생과 가문과 

맡겨진 나라까지 망칠 수 있는가 하

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다윗을 

보라. 다윗은 사울의 시기 질투의 죄

에 비해서 그의 범죄는 실로 엄청나

다 할 것이다. 차이가 무엇인가? 사

울은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를 

못했다. 사울은 자기 생각의 그 고집

스러움이 말씀을 이기는 순간부터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예배의 실패, 하나님과의 교통의 실

패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그

러나 다윗은 엄청난 범죄에도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이 그의 영혼에 터치

되어 그 영혼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

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영혼의 소통

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

는 회복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삶의 고집스러움이 영혼의 문제와 

연결될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영혼과 삶을 뒤흔들 수 있음을 생각

해야 한다.

자기중심의 생각-감정의 지배

사울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

스러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

하지 않는 영적 어둠이 존재함을 보

게 된다. 그 중심에 또한 요동치는 

감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임을 보게 

된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의 영

혼을 지배함을 본다. 악신이 영적 어

둠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음을 본

다.

간과 쓸개도 내어줄 것처럼 행하

다 가도, 미움이 들어오고, 악한 영

이 개입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사

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고, 그렇게 꼴 

뵈기도 싫고, 근처도 가기 싫고, 사

람이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흔히 누군가를 향해서 안 보면 

그만이지, 목소리조차도 듣기 싫고, 

걸음걸이조차도 싫고, 그렇게 된다

고 할 때 영적 어둠의 세력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겠는가?

고집스런 감정으로 불통의 삶을 

해결하는 길은 자기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들어야 한다. 영육

간의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

이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뭐든지 자

기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임을 배워야 한다. 내 중심

에서 생각할 때 영적으로 어두워진

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의 고집스러운 불통

영적인 어둠의 세력으로 인한 불

통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마귀의 권

세아래 그 열매들을 드러낸다. 양자

로 갈리어진 한국적 상황은 고집스

러운 불통의 현상 앞에 드러난 민낯

의 열매일 따름이다. 어느 정도로 심

각한 상황인가 하는 것은 도무지 미

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저들 각자의 

생각을 통해 드러난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라는 막

장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다음(next) 순

간, 다음 날, 다음 해 다음 인생’을 생

각하며 살아간다.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어도, 지옥에서 보낼 다음 인

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못

한다. 이렇게 다음(next)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

이며 상식적이라 말할 수 있다. 반

면, 다음을 기약하지 못할 만큼 무모

한 인생을 가리켜 아둔하고 바보스

럽다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적인 상황을 돌아보

면, 다음(next)이라는 경우의 수는 

안중에 없는 듯이 극렬하게 대치함

을 보게 된다. 물론, 오랜 세월 체득

하게 된 자연적 인식은 결국 정치라

는 것은 ‘표리부동’이 전형일진대, 시

간이 지나고 나면 일희일비하는 백

성들만 아파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더불어 상호입장을 헤아려보면 인

정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

다는 것이다. 결국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 극단의 첨예한 대립의 문제

는 소통의 부재, 불통의 문제로 귀결

이 된다. 불통의 존재는 누구인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

은 것만 보는 것으로 자신을 절대화

시켜 소통을 회피하는 이들이다. 진

영의 논리를 이해 못함이 아니라, 결

국은 지나갈 시대의 일들 앞에서 이

를 슬기롭게 봉합할 ‘어른이 존재하

지 못하는 공동체’의 불통에 대한 아

픔을 말하는 것이다. 

어른이 없기야 하겠는가? 다만 귀 

막고 눈을 막고 있기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 듣지 못함이 아니라 듣고자 

하지 않음이기에, 여전히 불통의 벽

은 높아만 가는 것이리라. 최근에는 

한 가족안에서도 대립의 격화가 나

타남을 말한다. 정치가 가족·친구·

연인 사이도 갈라놓을 뿐 아니라, 밥 

먹다가 남매끼리 멱살잡이를 하거

나, 탄핵집회참가 여부를 놓고 부녀·

모자간 언쟁을 하면서, 탄핵을 반대

하면 '수구 꼴통'으로 매도되기에 '꼰

대' 취급 당할까봐, 찍힐까봐… 직장

에서나 가정에서나 입조심들을 하며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각자 민주주

의를 또한 외친다. 더 나아가 교회에

서도 정치얘기는 금지의 항목이다. 

신앙은 지방과 연령별 선호마저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인지 무력한 마

음이다. 

소통가운데 다음 미래를 말함

어린아이와 같은 극단적인 고집스

러움에는 좋은 열매가 없다. 고집스

러움은 불통의 열매만 양산한다. 육

신의 불통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을 가로막아 들리지 않게 한다. 영적 

어둠이 존재함을 본다. 그 어둠의 중

심에는 요동치는 감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임을 보게 된다. 시기와 질투

와 미움 갈등이 그의 영혼과 주변을 

지배함을 본다.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고집스러움과 불통이 영적인 문제

라고 할 때, 주님 안에서 영적인 회

복이 절실함을 보게 된다. 주님은 하

나님과 불통한 세상가운데, 친히 자

신을 제물로 드려 소통의 구원이 이

뤄지기를 소망하셨다. 더불어 우리

에게 주님 닮은 소통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다. 미움과 시기 질투와 고

집스러움을 가지면 미래를 볼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울 같은 인

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히 

듣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

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악신에 붙

잡혀 나중에는 왕의 자리도 뺏기고 

결국 자살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개인, 가정, 교회의 일뿐 아니라 한

국의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도 영적

어둠아래 놓여진 고집스런 불통에서 

시작이 된 것임을 안다. 소통해야 한

다.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모

든 불통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

와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발걸음이 

될 것이다. 

소통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할 수 있고, 미래를 말할 수 있다. 한

국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결정이 어

떤 방향으로 되던 우리가 주님과 소

통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결과를 겸

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설령 불순세

력의 장난이 있다하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합력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단,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에게 불통되

지 않을 때 말이다. 탄핵결정을 며칠 

앞 둔 어느 날 한국의 스승 목사님께 

염려 근심을 토로하였는데, 한마디

로 명료하게 정리하셨다. ‘새벽마다 

나라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은

가?’ 아멘입니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새벽마다 나라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은가!

소통과 불통, 영적인 어두움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4면에서 계속>

그렇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

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

고,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 이것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정죄보다는 형제를 향하여 긍휼

히 여기는 마음을 더 원하시고 계십

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

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하

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

로 인간이 가지는 일체의 자랑은 하

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

고 겸손한 자는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하다는 것

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목에 

힘을 주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

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

만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

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

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하나님 의

지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께서 

걸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걷

는 삶이 겸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

하고 겸손하니..너는 내게 와서 배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

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자하는 싸움

을 하고 있을 때 대야에 물을 떠 제자

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요13장).

우리는 내 인간적인 욕망과 소원

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

을 주시고자 하는가, 또한 나로 하여

금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지를 물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인자

와 겸손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

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

금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

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

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지혜

와 능력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지금도 소원하

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새

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

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kimjongku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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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거 의 

10만명에 

달 하 는 

탈리쉬족

이 이란

의 북서

부 지역

에 거주

하고 있

다. 또 3만명 정도는 아제르바이잔

의 남동부에 있다. 그들은 카스피

해를 따라 높고 산림이 우거진 탈

리쉬 산맥에서부터 아열대의 해안

지방에 이르기까지 첨예하게 대조

되는 땅에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

을 "탈루숀(Talushon)"이라고 하

며, 탈리쉬어라고 하는 인도-이란

계 언어를 구사한다. 탈리쉬족은 

모두 자기들 언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어도 유창하

며 러시아어나 파시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탈리쉬인들은 수천 년 동안 카

스피해의 남서부 지역에서 살았

다. 그들은 중세 때 터키의 영향을 

받았으며, 1600년대에 자신들의 

독립 군주국(khanate)을 세웠다. 

1800년대 초기에 현재 아제르바

이잔의 탈리쉬인들은 러시아 지배

하에 들어갔으며,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에서 벗어난 1991년까지 지

속됐다. 오늘날 탈리쉬인들은 다

른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과거의 

이슬람 전통을 따라야 할지 현재

의 서양 문화와 기술을 따라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삶의 모습

5개의 탈리쉬 종족의 생활양식

은 그들이 처한 환경의 차이 때문

에 상당히 다양하다. 하지만 그들

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

다수 탈리쉬인들은 농부들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쌀이 주요 작물

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밀과 보리

를 재배한다. 카스피해 근처 저지

대에서는 차와 시트러스 과일을 

재배한다. 저지대에 사는 많은 탈

리쉬인들이 마늘, 양파, 호박, 멜

론, 콩, 포도 등의 작물을 경작한

다.

탈리쉬인 전부가 농부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숙련된 장

인으로 주요 공예는 비단, 양탄자, 

모피 생산 같은 것이다. 양철로 작

업을 하거나 구두를 만든다든지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탈리쉬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가

옥에서 산다. 산악지대의 사람들

은 전형적으로 자르지 않은 돌로 

만든 나즈막한 지붕의 가옥에서 

산다. 해안지역의 사람들은 갈대

나 사초(줄기가 딱딱한 풀과 같은 

식물)로 된 지붕이 있는 진흙집에

서 산다. 집에는 대개 천정까지 이

르는 높은 문이 있는데, 요리할 때 

생기는 연기가 나갈 구멍이 지붕

에는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탈

리쉬의 가옥에는 가구가 없지만 

서양 스타일의 가구를 갖는 집들

이 늘어가고 있다.

탈리쉬의 여자들은 한때는 얼굴

에 베일을 쓰고 몸 전체를 완전히 

덮은 길고 헐렁한 옷으로 된 전통

적인 무슬림 의상을 입었다. 오늘

날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 많은 

탈리쉬 여성들은 전통의상을 버리

고 서양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이슬람의 율법은 남자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탈리쉬 남자들에

게는 단 1명의 아내가 있다. 소년

들은 대개 15-20세에 결혼하는 

한편, 소녀들은 대개 12-16세에 

시집간다. 신랑의 가족은 "케빈

(kebin)"이라는 신부값을 지불해

야 하는데, 돈과 카페트나 가정용

품 등의 물품이 된다. 케빈을 지불

하지 않으려고 젊은 남자가 때로 

결혼적령이 된 여자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다.

신앙

탈리쉬인들은 거의 100% 무슬

림이며, 주로 시아파에 속한다. 그

들은 예수를 예언자이며 교사, 선

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슬

람은 성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들은 죽은 후에 선행과 코란에 대

한 지식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

고 믿는다. 다른 무슬림과 같이 그

들은 이슬람의 5개 의무를 준수하

는데, 알라가 유일신이고 모하메

드가 그의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

하는 것,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충분히 자선하는 것, 금식, 메카로 

순례여행을 하는 것 등이다.

탈리쉬인들이 무슬림이라고 고

백하고는 있지만, 이슬람 이전 종

교의 몇몇 흔적들이 남아 있다. 예

를 들면, 그들은 나무와 숲에 큰 

경외감을 가지며 나무는 가장 성

스러운 장소 중에 속한다. 그들은 

또한 선과 악의 영의 존재를 믿는

데, 가장 위험한 영은 "알라잔

(Alazhan)"이라는 "붉은 여인"이

다. 알라잔은 아기가 태어날 때와 

유아기 때 여인들을 공격한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의 3개 

트랜스코카서스공화국 중에서 가

장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해있

다. 높은 실업율과 오랜 전통의 부

정부패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양

자 모두 경제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로 "이

슬람의 행위규범"을 엄격히 강화

했다. 이 규범은 남자가 지도자이

며 여자는 아이들과 집안일을 돌

본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기독

교인에 대한 정부의 박해는 혁명 

이후로 심각하게 증가됐다.

오늘날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는 13만명의 탈리쉬인들 

가운데에는 30명 미만의 기독교인

들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의 

분명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

다. 이 민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

다. 현재,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방송, 성경, 문서자료가 없

고 선교단체는 탈리쉬족 중 어느 

종족에 대해서도 목표를 두고 있

지 않다. 

탈리쉬(Talysh)

www.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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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와 야수' 디즈니 영화 최초로 게이 스토리 등장

디즈니 영화에서 

최초로 동성애자가 

등장했다. 이에 미국

의 한 영화관은 동성

애자 이야기가 포함

돼 있다는 이유로 디

즈니의 '미녀와 야수' 

실사 애니메이션의 

상영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16일 개봉(한국 기준)하는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에 남자 하인 르푸(조쉬 게드)가 남자 

주인공 개스톤(루크 에반스)을 짝사랑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전 디즈니 영화에서 등장인물을 동성애자로 설정

한 적은 있지만 스토리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이는 또 원작 애니메이션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디즈니 영화의 정체성이 논란을 빚고 있다.

빌 콘돈 감독은 최근 잡지 애티튜드 매거진과의 인

터뷰에서 "르푸는 언젠가 개스톤이 되고 싶어 하고, 

개스톤에게 키스를 하고 싶어하며 사랑에 빠지는 인

물"이라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혼란스러워하지

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

고 말했다. 이어 "게이 캐릭터가 갖는 미묘하고 혼란

스러운 감정을 디즈니 역사상 최초로 선보인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앨라배마 주 헤나가르시에 있는 'Henagar 

Drive-In' 극장은 미녀와 야수 상영을 취소키로 결정

했다고 전했다. 이 극장 소유주는 극장의 공식 페이스

북을 통해 "11세 딸, 8세 손자와 영화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

다. 

그는 또 "나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영

화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영할 수 없습니

다. 나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

선 기독교인이며 성경의 가르침을 타협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심의 영화를 계속 상영할 것이

며, 여러분께는 섹스, 누드, 동성애 그리고 저속한 언

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건전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

게 할 것입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

다. 

앞서 '주토피아'(2016)에서는 가수 가젤이 성전환자

로, '도리를 찾아서(2016)'에는 레즈비언 커플 캐릭터

가 등장한 바 있다. 

디즈니 만화에 동성 키스...발칵

매주 방송되는 어

린이용 디즈니 TV만

화영화에 남성끼리 

키스하는 장면이 나

와 동성애 조장 논란

이 일었다. 삼성전자

도 갤럭시S7 업데이

트를 시행하면서 문자 옵션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이

모티콘을 추가해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크리스천포스트와 코스모폴리탄 등 미국 매체

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방영된 ‘프린세스 스타

의 모험일기’(Star vs The Forces of Evil·이하 스타

의 모험일기)에 문제의 장면이 나왔다.

이 만화영화는 마법왕국 뮤니의 공주인 10대 소녀 ‘

스타 버터플라이’가 지구의 바른생활 소년 ‘마르코 디

아즈’와 함께 괴물을 물리치며 우정을 쌓아간다는 내

용이다. 만화는 미국에서 매주 월요일 인기리에 방영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7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디

즈니채널에서 방송 중이다. 

문제의 장면은 ‘그냥 친구야(Just Friends)’편으로 

스타와 마르코가 5인조 남성 아이돌의 콘서트를 즐기

는 상황에서 나왔다. 감미로운 댄스풍의 노래가 흐르

자 관객들이 짝을 이뤄 입을 맞추는데 그 과정에서 남

성끼리 키스하는 화면이 두 차례 삽입됐다. 

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오르면서 인터넷 논쟁

으로 크게 번졌다. 미국 현지에서는 찬반으로 갈린 네

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 동성애 찬성론자

들은 페이스북에 “고마워 디즈니(Thank you 

Disney)”라거나 “동성애자 자존감을 세워준 일대 사

건”이라며 반겼다. 반면 “어린이 만화에 왜 성적 이슈

를 다루느냐. 어린이들이 이걸 봐야 하나” “할리우드

는 최악. 그곳엔 도덕도 가치도 하나님도 없지” 등 비

난도 쇄도했다. 유튜브 영상은 2일 오후 현재 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디즈니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 속에 동성 커플을 등

장시키며 ‘젠더 평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 TV시트콤인 ‘찰리야 부탁해’(Good Luck 

Charlie)에는 레즈비언 커플이 나왔고, TV만화영화인 

‘괴짜가족 괴담일기’(Gravity Falls)에는 게이 커플이 

등장했다. 

수단서 첩자로 몰려 종신형 선고받은 기독교인 석방

체코 시민권자이자 

오랜 기간 미국 순교

자의 소리의 스태프

로 일해 온 피터 야섹

이 수단의 대통령 오

마르 알 바시르의 사

면을 받고 수단 감옥

에서 풀려났다. 피터는 수단의 기독교인들을 방문하

고 한 사람의 치료를 돕기 위해 치료비를 조금 준 이

후 이슬람 수단 정권에 의해 체포됐다. 

2일 한국 순교자의소리는 간첩 행위와 불법 입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체코인 

피터가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국민일보에 전했

다. 

피터는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29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수단법에 따르면 20년 투

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범죄 혐의들로 인해 

추가적으로 4년을 더 선고받았다.

판결이 나온 이후 수단과 체코 정부 간의 협상이 진

행돼 왔고 결국 체코 외무부 장관인 루보미르 자오랄

렉의 하르툼 방문이 이루어졌다. 자오랄렉은 지난달 

26일 오후 트위터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

는 피터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의 석방이 알려졌다. 

피터는 2015년 12월에 체포돼 그때부터 감옥에 있

었다. 그는 1월에 수단의 한 법원으로부터 ‘정부와 전

쟁을 벌이고’, '군사 지역에서의 제한을 위반하고’, '정

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소문을 퍼뜨리고’, '간첩 활

동’과 ‘지역 사회 간의 분쟁을 조장’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터는 미국 순교자의 소리(VOM·The Voice of 

the Martyrs) 스태프의 일원으로서 15년이 넘도록 열

정을 갖고 핍박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왔다. 그는 

아프리카를 두루 여행하며 VOM을 대신해 기독교인

들에게 전달하는 물질적 및 영적 원조를 직접 감독했

다. 

피터는 당초에 2명의 목사를 포함한 3명의 수단 남

성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

는 쿠와 샤말 목사의 범죄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판결

을 내렸고 그는 석방됐다. 그러나 하산 압둘라힘 목사

와 압둘모님 압둘마우라는 피터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두 수단인은 

각각 12년형을 선고받고 여전히 감옥에 있다. 

피터의 석방 소식에 한국 순교자의소리 폴리 현숙 

박사는 “이 경험은 VOM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

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면서 직면하는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기를 통해 

빛난 피터의 믿음, 그리고 그의 가족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그분

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이자 동역자의 귀환을 환영할 수 있어 매우 기쁘

다”고 입장을 밝혔다.

귀국 후 피터는 오랜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입원할 예정이다. 그와 그의 가족은 회

복하는 동안 사생활 존중을 당부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는 "피터가 휴식, 사색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 자신의 경험과 감옥에서 하

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무슬림 난민 개종 잇따라

내전을 피해 시리

아를 떠나온 무슬림

들이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이

어지고 있다. 2011

년 시리아 내전 발

발 이후 수 천 명이 개종했다는 분석도 있다. 

6일 USA투데이와 크리스천포스트 보도 등에 따르

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정교회(Syrian Orthodox 

Church)의 조지 살리바 주교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약 100여명의 무슬림 시리아 피

난민들의 개종을 받아들였다. 

시리아정교회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발전된 기독교 

일파다. 최근 이슬람국가(IS) 테러의 표적이 돼 납치

와 살해 위협에 노출돼 있다. 

아부 라드완씨는 고향 시리아를 떠나 레바논의 베

이루트로 피난 온 뒤 살리바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개종했다. 2년 전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는 그는 “이후 교회에 나가게 됐죠. 예수가 우리를 구

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고 말

했다. 살리바 주교는 진실한 믿음을 지녔는지 확신이 

들 때에만 개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극도의 위험에 노출

돼 있다. 라드완씨는 교회를 다녀오던 길에 칼에 찔

린 적이 있다. 그의 아내는 안전을 위해 교회 밖에서 

히잡을 쓰고 있다. 베이루트에 있는 복음주의교회 또

한 여러 명의 시리아인들이 개종했다고 전했다.

복음주의교회측 관계자는 “크리스천이 되고자하

는 사람들을 보곤 하는데, 그 때마다 그들을 절대 막

을 수 없게 된다”면서 “우린 그가 진심으로 크리스천

이 되고자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려고 노력한다”고 말

했다.

레바논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중동 지역

에서 복음 라디오를 운영하는 캐나다의 ‘순교자의 소

리’(Voice of the Martyrs)는 지금까지 수 천 명의 무

슬림이 개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간 무슬림 시

리아 난민의 기독교 개종도 끊이질 않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해 유럽으로 건너간 무슬림 난

민들의 개종으로 유럽 교회에 크리스천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독일 베를린 외곽 스테글리츠의 

기독교루터란트리니티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2012

년 이후 3년 동안 난민 출신 신자가 급증했다. 2015

년 기준 기존 독일인 신자 150명 외에 710명의 난민

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 중 600명은 이란과 아프간 출

신이다. 국민일보는 당시 독일 현지를 찾아가 기독교

루터란트리니티교회 고트프리트 마르텐스 목사를 인

터뷰하기도 했다. 

32세로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이란

인은 “폭력은 사람들을 자유와 사랑으로 이끌지 못

한다”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those who 

use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중국 ‘종교탄압 강화’…프리덤하우스 보고서 발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억압의 수위가 두드

러지게 높아진 것으

로 드러나 중국 내 자유교회들이 직면한 엄혹한 현실

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미국 워싱턴DC의 국제인권

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

의 영적 투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012년 중

국의 새 지도부 확립 이후 종교별 박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시진핑 체제하의 종교적 부흥과 억

압, 저항’이란 부제를 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개

신교에 대한 탄압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신장위구

르자치구의 회족 무슬림(이슬람교도)과 비슷한 추세

로 악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초부터 중국에선 기독교 

교세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정부 단위에서부터 

종교적 박해 수위를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주

석 체제에서 중국 개신교의 경우 지역 당국이 교회에

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예배당을 철거하는가 하면 교

계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도 많아졌다. 개신교 신자의 

소송을 담당한 인권 변호사들의 활동이 제한되는가 

하면 성탄절을 비롯한 교계 연례행사들도 금지됐다.

전면적인 탄압은 중국 정부가 허가한 교회도 예외

가 아니었다. 2015년 7월 중국 저장성의 친정부 성향

의 기독교 평의회가 지방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

십자가를 떼어내는 정책적 실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결국 당(공산당)을 갈라

놓고 인민을 분열시킨다”고 당국을 규탄할 정도였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서구식 가치의 위협과 

외래종교의 ‘중국화(Sinicize)’를 내세웠는데, 시 주석

이 2016년 봄 연설에서 “종교를 통한 외세의 침투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을 

뒷받침한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 체제 이전부터도 

개신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

라 교인들을 관제 목회자들이 이끄는 ‘애국 단체’들

과 연계해 어용 교회의 울타리에 가둬두려 했다. 하

지만 이에 반발해 독립된 자유교회를 개척한 개신교

도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사법적 위협의 대상이 됐

다.

힘 실리는 트럼프 정부 ‘대북 강경론’

북한이 미국의 도

널드 트럼프 정부 출

범 이후 두 번째 미

사일 도발을 6일 감

행함에 따라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

능성이 한층 높아졌

다. 이미 북한 미사일 발사시설 선제타격 등 군사행

동과 정권교체,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고고도미

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와 같은 초강

경 조치들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 국무부는 “가용한 

모든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2일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쐈을 

때는 미국이 경고 메시지만 보냈다. 그러나 북한이 

재차 도발함에 따라 트럼프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트럼프는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을 수차례 쏟

아냈다. 특히 지난달 2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강경 옵션을 검토 

중인 백악관은 이달 안에 대북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분노로 격앙됐다. 미사일 4발 중 3발이 일

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져서 더욱 그랬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가 요

시히데 관방장관도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

협”이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중국이 폭도를 통제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적처럼 중국은 김정남 

피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더욱 난감해졌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이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

하는 것에 반대하며, 북한을 겨냥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한·미를 

뭉뚱그려 자제를 촉구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

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는 와중에 

미사일을 쏜 게 중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

도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

당을 지낸 데니스 윌더는 “김정은이 중국을 찔러보

는 효과도 노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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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은 1880년 서울에서 태어

났다. 그의 한국어 이름은 최원식

이다. 그런데 최원실로도 적혀 있

다. 그는 서울에서부터 성공회 교

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한은 

그의 세례명이고 미국에서 존

(John)으로도 불렸다.

하와이

최원식(Choi Won Sik)은 일본 

나가사끼에서 기선 개릭 호를 타

고 1904년 1월 23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1930년 인구조사에 따

르면 그가 1905년에 하와이에 온 

것으로도 되어있다. 당시 그는 24

세의 총각이었다. 그의 어머니 최

순이는 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906년에 하와이로 온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최원식은 하와이 섬 코할라 지역 

농장으로 이동한다.

성 어거스틴 성공회 한인회중

1904년 5월 최원식은 그가 노동

하는 하와이 섬 코할라 지역의 성 

어거스틴 성공회를 방문하여 윌리

암 H. 펜톤-스미스 사제를 만나 

한인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펜톤-스미스 

사제는 한인회중 목회를 신설하였

을 뿐 아니라 그의 추천으로 하와

이 성공회 주교 레스태릭 주교는 

한인회중 사역을 위하여 최원식을 

평신도 지도자로서 전도사로 임명

한다. 이는 하와이 한인성공회의 

시작이었고, 1896년 성공회 선교

가 조선에서 시작된 지 9년만이다.

코할라 지역의 한인회중은 두 

번의 미사에 참석한다. 주일 아침

에는 성 어거스틴 성당에서 성당 

인근에 흩어져 노동하는 하와이

인, 포르투갈인, 중국인, 일본인 등 

타민족과 함께 영어 미사에 참석

했다. 주일 오후에는 최원식이 따

로 인도하는 한국어 미사에 참석

했다. 한인 회중들이 하나같이 신

발을 벗고 성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성 어거스

틴 성공회의 타민족 회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한다. 한인회중

들 중 하와이 이주 때 소지했던 

1894년 서울에서 언문(한글)으로 

펴낸 발췌성서인 ‘조만민광’과 

1903년 서울에서 출판한 ‘성회송

가’를 미사에서 사용하였다. 

1904년 9월 최원식은 성 어거스

틴 성당에서 주중 야간과 주일 오

후에 한인 공부반을 개설하고 영

어와 기독교에 관해서 가르쳤다. 

그러나 한인 어린이들은 성 어거

스틴 성공회의 영어 주일학교에 

출석했다. 최원식은 성 어거스틴 

성공회 한인회중 사역 이외에도 

한인동포들이 노동하는 코할라 사

탕수수 농장을 순회 전도하였고, 

이로써 미사에 참석하는 한인의 

수가 성장했다.  

1905년 보고에 따르면 6명의 성

공회 사제가 하와이 전 지역을 섬

기고 있었는데 한인 사역은 코할

라 지역 외에 

다른 한 곳이 

더 있었다. 다

른 곳에는 한

인 성공회 교

인들이 채플에

서 기도회로 모

이고 있었는데 

통역은 없었다. 

1905년 하와이 

성공회는 이들 

두 한인 사역

자를 위하여 

146불을 지출

하였다. 

최원식이 성 

어거스틴 성공

회를 떠난 후

에도 이병준과 

이윤일 등 한

국인 회중이 있었다. 이

들의 이름은 본 성당내

의 채색유리창에서 발

견된다. 이병준은 1905

년 19세의 나이로 호놀

룰루에 도착했는데 케

헤나에서 옥수수 농장

을 경영하다가 1951년

에 코할라에서 트랙터 

사고로 향년 65세에 세

상을 떠났다. 코할라에

서 태어난 그의 첫째 

아들 이윤일은 1941년

에 21세의 나이에 사망

했다. 

성 어거스틴 성공회

는 1884년 사탕수수농

장으로 이주한 영국인 

가정에 의해서 세워진 후 코할라 

지역의 삶의 중심이 되어 지금까

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몇

몇 한국인 회중이 본 교회에 출석

하고 있다. 

이올라니 학교

최원식은 하와이성공회 주교 레

스태릭 사제의 추천으로 호놀룰루 

소재 이올라니 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하와이 이민자들의 영어 교

육을 위해 설치한 영어 특별반에

서 영어를 공부했다. 최원식을 한

국어와 영어로 준비된 이중 언어 

지도자로 세우려는 기대를 읽을 

수 있다. 

성 어거스틴 성공회 케헤나 한

인회중

1917년 코할라 사탕수수농장에

서 노동하는 십여 한인동포들이 

약 9마일 떨어진 케헤나(Kehena) 

지역으로 이주하고, 땅을 임대하

고 옥수수를 재배했다. 그들은 헌

금한 돈으로 2에이커의 대지를 구

입하고 작은 성당을 건축했다. 본 

회중은 성 어거스틴 성공회에 소

속된 케헤나 한인회중이 된다.

케헤나 한인회중은 주일 오후에 

성 어거스틴 성공회의 제임스 워

커(James Walker) 사제의 주도로 

미사를 드렸다. 워커 사제는 미사

를 드린 후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도 운영했다. 1929년에는 25명의 

한인교인이 있었고, 본 케헤나 한

인회중은 1935년까지 지속되었다. 

2세들이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

로 떠났고, 연로한 교인들은 사망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교인이 없어 교회를 닫고 부지를 

성 어거스틴 성공회에 기부했다.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 한인 회

중

최원식은 하와이성공회 주교 레

스태릭의 추천으로 1908년 9월에 

본 성공회 담임사제 레오폴드 크

롤(Leopold Kroll) 신부를 도와 홀

리 이노센츠 성공회에 출석하는 

한인회중을 섬기게 된다. 마우이 

섬 라하이나와 인근 카아나팔리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하는 약 

200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거주한 

가운데 1905년 말 라하이나에 한

인감리교회가 조직되었지만 거의 

목회자 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인감리교회 교인들이 홀리 인노센

츠 성공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가 소재한 

라하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일주일에 한, 두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

 명씩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성

공회 한인 사역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범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

았다고 하니 목회의 위력을 알만 

하다.

한인회중 사역이 시작되던 1908

년, 14명의 한인이 영세를 받았다. 

그 해 11월 레스태릭 주교의 방문

을 기회로 최원식은 호리 이노센

트 성당이 있는 라하이나 농장과 

인근 카아나팔리와 올로발루에 있

는 농장까지 순회전도를 하여 그

가 집례하는 미사에 참석하는 수

가 34명이나 되었다. 본 미사에서 

최원식이 통역하였고 한국어 찬송

을 불렀다. 

최원식은 야간 영어반을 운영한

다. 영어반 교사인 밴 디어린

(Hilda Van Deerlin)은 호놀룰루

의 성 메리 성공회로 전임되던 

1909년 9월까지 가르쳤다. 이 영

어반은 최원식이 본 성공회에 부

임하기 이전인 1907년부터 시작했

는데 본 성공회 랄프 웨이모스

(Ralph Weymouth) 사제를 돕기 

위하여 온 밴 디얼린에게 한인 회

중들이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을 요

청함으로서 개설되었다. 1908년에 

웨이모스 사제가 은퇴한 후 레오

폴드 크롤 사제가 부임하면서 최

원식은 주중 학교도 개설했다. 

크놀 사제가 호놀룰루로 전임된 

지 1년이 되던 1911년의 여름, 공

부를 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기까지 약 3년간 최원식은 

이곳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 한인

회중을 섬겼다. 이 후 본 성공회 한

인회중은 거주 사제가 없이 한국

어를 모르는 부인 평신도 지도자

의 목회가 계속되다가 한인 노동

자의 잦은 이동으로 정규적 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1925년에 한인

회중 목회는 중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1930년 인구조사. 최원실로 적

혀있다. wd는 홀아비라는 뜻이다.

1911년경 최원식은 미국 샌프란

시스코로 이주했다. 40세 된 1920

년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자

로 활동했다. 그는 70세의 어머니 

순이와, 4살 아래 36세의 부인 에

바 최로부터 낳은 18세의 아들 요

셉, 9세의 아들 피터, 7세의 딸 아

다 그리고 6세의 프랭크 등 총 5명

과 자신을 포함해 6명의 가족을 부

양했다. 1930년 인구조사에 그의 

이름은 최원실이다. 최원식의 오

자로 보인다. 그의 부인이 기재되

어 있지 않고 그가 홀아비로 기록

된 것으로 보아 1930년 이전에 그

의 부인이 소천했다고 보면 된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2. 최원식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성공회 교인으로 하와이 한인회중 인도, 영어반 운영 등

한인미사 시 한글 성서 찬송가 ‘조만민광’, ‘성회송가’ 사용

1911년 샌프란시스코 이주 후 어머니와 6명의 가족 부양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

1930년 인구조사. 최원실로 적혀있다. wd는 홀아비라는 뜻이다.

성 어거스틴 성공회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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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공예배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

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

야 한다.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

한 탓에 예배당을 떠날 때 자신의 영혼이 

매우 슬퍼하며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예배를 저급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즐거

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

께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

찮게 여기거나 발로 짓밟고 경멸하는 자

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없다. 

예배의 내용을 경시하는 자들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보고 그 비참한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 엘

리 제사장의 가족이 몰살당한 것(삼상

5:17-22), 웃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것(대

하26:16-21), 웃사가 죽게 된 것(삼하

6:6,7),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

삼하6:20-23)은 구약에서 예배를 경시한 

자의 말로라고 할 수 있다. 

다) 공예배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목사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자세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리스도께서 고

향에서 설교하실 때 왜 그분의 공적 사역

이 별로 큰 은혜를 미치지 못했던(마

13:54-58) 것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스도

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이다. 공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같다. 그것이 하나

님께서 그 성도 개인과 함께하시지 않는 

충분한 이유이다. 

라) 공예배에 나오기는 하지만 별 준비 

없이 부주의한 자세로 나올 수 있다. 주님

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고 성의 없는 태도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장엄

하심과 영광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

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찐대 나를 공

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찐대 나

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멺

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말1:6)라고 증거 

한다. 

마) 성도라면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하

나님의 능력과 깨우치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

님의 임재하심을 우선하는 마음,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보신다. 성도는 다윗처럼 “내가 여

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

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

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27:4)처

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올꼬”(

시42:1,2)라고 고백한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시

63:1, 2)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

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

님께 부르짖나이다”(시84:2)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는 자는 불평

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갈망이 있

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하여 속

히 자신의 능력과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찬

양하게 만드신다. 이와 같은 갈망함이 없

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 성도의 마음이 냉랭하고 완

악하고 부주의하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

다. 공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성도 

개인의 게으름을 탓해야 한다. 

사)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히11:6)는 사실을 기

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공예

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붙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믿지 않

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없다.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역

사하실 수 없다면,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성도에게 공예배는 무능과 무익일 뿐이

다.

아)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이

유 때문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체면 때

문이거나 그저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또

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이 불쾌해 하기 때문이거나 부모님이나 

친구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목사

의 얼굴을 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양

심의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

은 아닌가? 영혼의 변화와 심령의 행복이 

아니라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위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

니라 생명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

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자 나오는 것이

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자)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진보

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등한히 여기

지 않는가? 받은 은혜를 더 간직하고 증진

시키기 위하여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나 

묵상하는 일이나 경건 서적을 읽는 일 등

에 전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만일 성도가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성도의 일

터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

씀이 성도의 마음 밭에 떨어질 때 그것이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은밀한 작업이 진행

되어야 한다. 태만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은 공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원인들이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즐거워할 준비를 해야 하

며 합당한 마음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바

로 그 공예배에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공적 예배보다 

선호하는 것은 공적 예배 시간에 가장 많

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시하는 

죄이다.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의 임재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죄이다. 하

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늘에서나 땅에서 하

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개인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은 

공예배 시간에 가장 명백하고 안위한 모

습으로 드러나는 평강과 생명의 환상들인 

하나님의 현현을 천하게 여기는 죄이다. 

공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

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성소에 두신 

판단의 보좌를 깔보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더 선호하

는 것은 공적인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용

량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공예배 안에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지 점검 

영적진보 위해 기도, 묵상, 경건서적 읽기 등에 시간할애 해야

청교도 신앙 (2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청교도들의 예배(16)

국제강해설교연구원 원장 박형철 

목사(한우리교회 담임)가 1일 오전 

본사를 방문했다. 

박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

는 뜻 깊은 해에 LA 지역 교계단체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종교개혁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LA를 방

문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일부 신학교와 교회에서 강의하고 한

국으로 돌아갔다. 

본지를 방문한 박형철 목사는 “지

금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번

영신학의 감염”이라고 입을 열며 “진

정한 종교개혁은 신학교육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곧 목사를 양산하는 

신학적 시스템이 아니라 성도를 만드

는 신학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도자 

개혁을 위해 한 사람, 한교회 중심이 

아니라 예수중심, 성경중심으로 돌아

가야 아름다운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박 목사가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강해설교연구원은 “목회자들이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 관

점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자신의 강의 내용을 간략하

게 소개했다. 

“제 강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보

는 성경연구방법’으로 목회자가 복음

의 본질인 예수님과 성경 내용을 쉽

게 이해하고 본인이 우선 감동을 받

고, 또 큰 감동을 주며 전할 수 있도록 

공식화(설교 tool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강좌는 성경의 의

도와 목적을 정확히 전달함으로 설교

자나 성도가 함께 감동과 은혜를 얻

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강의를 통해 

누구나 고민하는 ‘설교’의 문제를 간

결하고 쉽게 이해하고 해결했다는 평

을 얻고 있어 감사할 뿐이다”라고 말

하며 “이번에 무산된 세미나는 오는 

9월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열릴 계

획”이라고 귀띔했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한국 010-

5587-9155 또는 logos2u@daum.net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6가지로 보는 성경연구방법’강의
성경의 의도와 목적 정확히 전달

국제강해설교연구원 원장 박형철 목사

본/ 사/ 방/ 문

본사를 방문한 국제강해설교연구원 원장 박형철목사 부부

<2면에서 계속>

심리학자인 토리 히긴스 미국 컬럼비

아대학 교수는 “미국의 사회 분위기와 

양육 환경은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킨다”

고 분석했다. “인생은 도전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보상받는다는 성취 지향적 메

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은 아이와 세상은 

무서운 곳,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

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안정 

지향적 메시지를 듣고 자란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히긴스 교수는 “미국인의 경우 65% 

정도가 성취지향형이고, 한국·중국은 

65% 정도가 안정지향형”이라며 “이는 

각 사회가 도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보기술(IT) 발달은 이민자의 

성공 공식을 더욱 간결하게 만들고 있

다. 첫째,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 

둘째, 미국과 미국이 제공하는 기회(장

래 배우자 포함해)를 사랑하게 되고, 졸

업 후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에서 받은 

교육을 활용해 창업가정신을 발휘한다. 

이민자정책연구소(Migrant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이민자 

중 30%가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출생 성인인

구에서 볼 수 있는 수치와 거의 맞먹는

다. 

포브스는 “이민자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현대사회에서 부를 창출하는 원동

력인 이공계를 전공한다”며 “2011년 특

허출원 기준 미국 상위 10개 대학에서 

창출한 특허 중 4분의 3가량은 이민자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전했다.



북미주개혁교회(CRC) 코암노회

와 한미노회 봄노회가 각각 개최됐

다.

지난달 28일과 3월 6일 청운교

회(담임 이명수 목사)와 라스베가

스필그림교회(담임 남덕종 목사)에

서 각각 개최됐다.

지난달 28일 청운교회(담임 이명

수 목사)에서 열린 코암노회(의장 

윤원환 목사)는 노회 가입 홍보 동

영상 제작 등이 보고됐으며 6월 9

일부터 15일까지 트리니티크리스

천칼리지(Trinity Christ ian 

College)에서 열리는 교단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추천 건에 대해 

서기 임지석 목사가 설명했다. 

또한 이날 김정우 목사(우림교회 

담임)의 노회가입에 대한 인터뷰가 

열려 노회가입이 허락됐다. 

또 코암노회 설립을 비롯 노회 

초창기 때 수고한 최승창 목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윤종대 목사

가 축복기도 했다. 

지난 6일 라스베가스 필그림교

회(담임 남덕종 목사)에서 열린 한

미노회(의장 정장수 목사)는 경건

회로 시작, 남덕종 목사가 설교했

다. 

이어 6월 총회에 참석할 총대 선

출을 했는데 정특균 목사(샌디에고

우리교회)와 권태산 목사(올림픽장

로교회)가 총대로 추대됐으며 추천

된 총대 중 불참자 발생 시 전정하 

목사(행복한교회)가 총대로 참석하

기로 결정됐다. 

또 세계선교부와 한인사역부 사

역보고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김동일 목사(생명찬교회)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요한계시록 4시간에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

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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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필자가 사역하던 교회에 

최경주 선수가 약 3년간 교인으로 

출석하였던 적이 있다. 시즌 경기

가 모두 끝나는 12월이 되면 교회 

남선교회에서 최경주 골프 강습 

시간을 가졌었다. 필자는 골프를 

전혀 쳐 보지 않아서 골프 전문 용

어를 잘 모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용어가 있다. “그립 잡

는 법”이다. 최경주 선수가 가장 강

조하던 용어였다. 그립 잡는 법은 

골프의 기초이면서 PGA 챔피언에

게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성

경을 해석하는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초

적 원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 몇주 전에 

어떤 장로님이 말라기서의 십일조 

말씀에 대하여 필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자가 

그 장로님에게 나누었던 내용을 

나누어 보겠다. 

말라기서에 나타난 십일조에 대

한 책망은 표면적으로는 수입의 

십일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

망인 것 같지만 포괄적으로는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님께 대한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책망이다. 수입의 십

일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았겠지만 더욱 큰 도둑질은 하

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이

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 하나님

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으므로 하

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신앙에

서 파생되어 나온 열매가 온전한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온 나라

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수입의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

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

배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관습주의

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

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고 말씀한다. 

온전한 십일조는 문자 그대로 수

입의 온전한 십일조를 말한다. 그

러나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요구하

시는 것은 수입의 온전한 십일조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관계를 요구 하신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매로 수입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복”에 대한 해석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에서 해석

을 해야 할 것이다. 성경 전체가 말

하는 복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므로 공급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

성함을 가리킨다. 10절에서 말하

는 “양식”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

스로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

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

해야 한다. 시험해보라는 말은 문

자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물질적 

축복을 주는지 아니 주는지 시험

해보라는 그런 취지로만 해석을 

하면 온전한 해석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사랑하므로 온전한 수입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 땅의 물

질세계에서 얻는 복이다. 두 번째

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이

다. 이 영원한 복은 구체적으로 인

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곤란하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곧 궁극적 복의 핵심이 된다. 이 땅

에서 얻는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

을 온전히 경배 하면서 수입의 온

전한 십일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

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면서 그 고

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을 다듬

어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쪽에서는 성품의 열매 없

이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물질이 빈곤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빈곤한 과정의 어려움 속

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잘 순응하

여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

나님은 얼마든지 물질로도 복을 

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

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에

게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래 받고 싶은 온전

한 십일조는 눈에 보이는 물질 이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다. 

원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헌물인데 대신하여 표면적으로 수

입의 십일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을 원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렇

지 못하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께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 그

래서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드

려진 제물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

러므로 수입의 십일조를 드릴 때

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

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히 채워

진 자기 자신과 함께 그 표징으로 

수입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양

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가

득 찬 성도들로 성전이 가득 채워

지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정말 그러한지 아

니한지 테스트 해보라는 말이 아

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

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 아니 그런

지 실험해보라는 의미는 충분한 

해석이 될 수가 없다. 그런 해석들

이 지난날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을 

낳게 한 원인중의 하나가 되어 오

지 않았는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

하고 온전히 사랑한다면 바로 그

것 자체가 곧 복이 되는 것이다.

목회서신 

온전한 십일조 여승훈 목사

2017년 세계기도일 예배가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는 주제로 동양성교교회(담임 박형

은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 예배문 

작성국은 필리핀으로, 이날 예배는 

필리핀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

해 마련됐다.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남가

주지역(회장 최순자 사모) 주최로 

열린 예배는 최미란 사모의 사회로 

시작, 최순자 회장이 환영 및 세계

기도일 소개 △인사와 나눔 △부름

과 응답 △경제 정의를 구하는 여

성들의 목소리 △고백과 기원 △용

서와 확증 △말씀 나눔과 선포 △

말씀 목상과 나눔 △말씀선포 순서

로 이어졌다. 

또한 박형은 목사가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마20:1-

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

으며, 김헬렌 목사(남가주한인여성

목사회 회장)가 축도했다. 

이날 예배는 글로리아난타팀, 비

파와수금팀, 헤세드글로벌예술선

교회,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문

합창단(지휘 이종헌 집사), LA여성

선교합창단(지휘 최왕성 집사)가 

특별출연해 특송 및 특별연주를 선

사했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올해로 130

주년을 맞이했다. 세계기도일은 매

년 3월 첫째 주 한 날 한 시에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드

리는 예배이며 세계평화와 세계복

음화를 위해, 특별히 기도문 작성

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된

다. 

2018년 세계기도일 예배문은 수

리남(아프리카 지역)으로 결정됐

다. 

한편 2017년 미주한인교회여성

연합회 공동의회는 오는 9월 14일(

목)부터 16일(토)까지 워싱턴 DC에

서 열리게 된다. 

▲참가문의: (714)398-7471 최

순자 회장 
<박준호 기자>

2017년 세계기도일 예배...예배문 작성국 필리핀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2017년 세계기도일 예배에서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 회원

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호우 목사),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익현 목사),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회장 엄재선 장

로), 오렌지카운티 원로목사회(회

장 계한교 목사), 민주평통 OC/SD

협의회(회장 권석대)가 공동주최한 

3.1절 기념식 및 평화통일 구국기

도회가 3월1일 오전 10시30분 은

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

드프레이어센터에서 열렸다. 

권상욱 목사 찬양인도와 이호우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3.1절 기

념예배는 조헌영 목사(OC교협 수

석부회장) 대표기도, 노상철 목사

(OC교협총무)가 성경봉독, 샬롬여

성합창단이 특송했다. 

이어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

회 원로)가 “민족의 절규”(에4:13-

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피종진 목사는 “3.1절이 98주년

을 맞이했다. 본문에 나타난 에스

더의 구국일념의 기도와 3.1절 많

은 순직당한 애국열사, 그리고 현

재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

로 촛불과 태극기 드는 사람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다”라

고 말했다. 

피 목사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

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이

념을 갖고 있든 간에 기도해야 한

다.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돼 지

배받게 된 후 10년이 되던 해 1월 

고종황제가 승하했다. 이에 온 국

민들이 만세독립운동의 싹이 트게 

됐다. 2월 일본의 한국유학생이 독

립선언서 낭독한 것이 발단이 돼 3

월에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불렀다. 

오늘날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지만 

애국애족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엘

리야적 제단을 쌓게 된다면 하나님 

손길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

다. 이념차이보다 기도 한마디 속

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구국의 역

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계한교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

다. 

이어 열린 2부 국민의례는 쟌노 

OC/S/D평통 간사의 사회로 시작, 

미국국가와 애국가, 그리고 3.1절 

노래를 다함께 불렀다. 그리고 권

석대 평통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

며 김익현 목사, 김기동 목사(OC교

협이사장), 이상명 목사(미주장신

대 총장) 영김 전 가주하원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러시아중창단이 축

가를 불렀다. 

3부 순서로 진행된 구국기도회

는 신현철 목사(OC교협 기획부회

장) 사회로 진행됐다. 

기도회는 박재만 목사(OC교협 

행정담당 부회장)이 ‘조국 대한민

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김근수 

목사(OC목사회 부회장)이 ‘조국의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영적회복

을 위해’, 이선자 목사(OC교협 여

성분과장)이 ‘탈북민의 안정과 정

착을 위해’, 박용일 목사(OC교협 

신학담당 부회장)이 ‘미국을 포함

한 전세계 한인동포들을 위해’, 남

상국 목사(OC목사회 수석부회장)

가 ‘차세대의 신앙회복과 계승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

다. 

이날 행사는 ‘우리의 소원은 통

일’과 ‘부흥’을 다함께 부른 뒤 윤덕

곤 목사(OD/SD민주평통 종교분과 

위원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3.1절 기념식 및 평화통일 구국기도회

“한 마디 기도 속에 구국 역사 일어나”

OC교협, 목사회, 장로협의회, 원로목사회, 민주평통 OC.SD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3.1절 기념식 및 평화통일 구국기도회에서 피종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총회(회장 안충기 목사)가 6일 오

전 10시30분 시온성결교회(담임 최

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본회 부회장 김회창 

목사(LA지방회/말씀새로운교회)

가 회장에, 부회장은 주신 목사(LA

동지방회/미주새한교회), 그리고 

총무 신용석 목사(남서부지방회/로

고스라이프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또한 이날 회칙개정이 이뤄졌는

데 매월 둘째 월요일에 가졌던 본

회 모임을 첫 주 화요일에 모이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여름가족

수련회와 특별, 월별행사 기획은 임

원회에 일임키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 전에 김회창 부회장 

인도로 열린 1부 예배는 안신기 목

사(LA동지방회장/한사랑교회)가 

기도했으며 최재성 목사(LA지방회

장/남가주은혜로교회)가 성경봉독 

했고,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연합선교교회)가 ‘사랑의 

십자가’(롬5:6-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합심기도시간에는 ‘한국의 

안보와 복음화’, ‘교단 교회 교역자 

가족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했으며 

마무리 기도는 김성식 목사(남서부

지방회 부회장/토랜스우리교회)가 

했다. 

이날 예배는 송증복 목사(미주성

결교회 전 총회장/한빛선교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총회

회장 김회창 목사, 부회장 주신 목사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2017년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CRC 봄노회...코암노회, 한미노회

총회 참석 총대 선출, 세미나 등

북미주개혁교회(CRC) 봄노회가 열렸다. 사진은 청운교회에서 열린 코암

노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가 위탁가정 부모가 되기 원하는 한

인들을 위해 오는 3월 25일 오전 9

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LA동부

지역에서 한국어 설명회를 갖는다.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선한청지

기교회(담임목사 송병주)에서 열리

는 이 설명회는 위탁가정이 되기 위

한 자격 조건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

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이미 위탁

가정 자격을 갖춰 위탁자녀를 돌보

고 있는 한인부부와 과거 위탁가정

에서 성장해 현재는 성인이 된 여성

이 직접 참석한다. 

위탁자녀를 돌보고 있는 한인부

부는 위탁가정 시스템을 통해 돌보

던 아이를 입양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인 아이가 위탁자녀로 부부 가

정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부부는 위

탁가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자신

들의 경험, 위탁자녀들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

려줄 예정이다. 

이재인 둥지찾기 프로그램 매니

저는 “위탁가정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준 선한청지기교회의 제안으

로 LA동부지역 한인들을 위한 세미

나를 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

다”며 “위탁가정에 관심이 있었으

나 거리가 멀어 LA 세미나에 참석

하지 못한 한인들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둥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한인 어린이들만

이라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야 한

다는 한인사회 관심 속에 현재 32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다. 

이 가정들은 한인은 물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으며, 지

난 2년 여간 12명의 아이들이 입양

됐다. 좌석이 한정돼 있으므로 참석

을 원하면 예약해야 한다. 

▲예약문의: 이재인 매니저 

(213)235-4868, jalee@kfamla.org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설명회
3월 25일 오전 9시30분 선한청지기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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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필라델

피아한인

교회협의

회 ( 회 장 

김영천 목

사)가 지

난달 28

일 오전 

11시 서

울회관에

서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1부 경건 예배는 박도성 사

관(부회장) 인도로 손석현 목사(부

서기) 기도, 김병일 목사(서기)가 성

경봉독했으며, 안문균 목사(직전회

장)가 고린도전서 10장 31-33절을 

본문으로 “이런 종들로 살게 하소

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문균 목사는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의 관계를 언급하며 하나님

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

다. 예배는 김영천 목사 축도로 마

쳤다.

2부 회무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

다.

△4월 16일(주) 부활절 연합새벽

예배: 5개 지역에서 개최(장소, 강

사 등은 추후 발표). △복음화 대회: 

6월 15-18일, 장소는 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목사), 강사는 양명환 

목사(횡성감리교회 담임) △실행위

원: 강승호, 고택원, 김정일, 김창만, 

김치수, 김풍운, 김성철, 박등배, 박

성일, 박태문, 이대우, 안문균, 정희

권, 조진모, 차명훈, 천조웅, 최해근, 

최형관, 호성기, 황준석(이상목사 

20명), 장로회 회장 외 3명. △이단

대책위원: 위원장 이대우, 총무 안

문균, 위원 강학구, 김창만, 김풍운, 

김병일, 박도성, 조병우, 조진모, 호

성기(이상 목사) △회원교회 근황: 

누락된 회원교회-샬롬한인장로교

회, 세천교회, 공석-필라감리교회, 

필라한인장로교회, 한인필라델피아

교회 장성식 목사 시무 인준.
<기사제공: 필라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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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 제 42차 정기총회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FGWM, 총회장 양승호 목사) 제 42차 정

기총회가 3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뉴욕순복음연합회(담임 양승

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886-2323

퀸즈장로교회 성인대학 봄학기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성인대학 봄학기가 14일(화) 오전 

10시30분 개강한다. 참가 대상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문의: (718)886-4040

전임 부목사 청빙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담임 조진모 목사)가 장년목회 담당 전임사

역자(Full Time)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M.Div.이상)을 졸

업하고 5년 이상 사역경험(part, half, full)이 있으며 미국거주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본인 및 가족

소개, 신앙고백 및 목회철학, 가족사진 포함), 1년 이내 설교 2편(음성 또

는 영상파일 또는 링크), 학위증명서 및 목사안수증명서 각 1부, 목회자 

2인 추천서가 필요하다. 제출마감은 4월 29일(토)까지. 홈페이지 kucp.

org, 이메일 losus21@gmail.com 

▲문의: (215)927-0630 

 

후러싱제일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 연속 세미나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가 3월부터 11월까지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 연속 세미나를 갖는다. “개혁의 역사에서 미래를 찾는다”

라는 주제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8시30분에 열릴 예정으로 6월까

지 확정된 강연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4월 12일: 요한 웨슬레에

게 길을 묻는다(김중언 목사) △5월 10일: 20세기 교회변혁운동가 조셉 

매튜스에게 길을 묻는다(이재준 목사) △6월 14일: 도산 안창호에게 길

을 묻는다(장철우 목사). 

▲문의: (718)939-8599

뉴욕수정교회 임직식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이 3월 12

일(주) 저녁 5시 열린다. 임직 대상자는 △안수집사: 신재훈 이진하 △

권사: 구희이 김지나 유란재 조정희.

▲문의: (718)-461-9800 

뿌리깊은나무교회 교회 이전
뉴저지 포트리에 있었던 뿌리깊은나무교회(담임 조항석 목사)가 3월 

첫 주일부터 레오니아에 있는 패밀리터치(240 Grand Ave)로 예배 및 모

임장소를 이전했다. 주일예배시간은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됐다.

▲문의: (201)446-4466

이노비, NYU병원 장애인 플라워힐링클래스 시작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NYU 병원 

IWD(Initiative of Women in Disabilities)의 여성 장애인을 위한 무료 

플라워 힐링 클래스를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1

시간씩 총 4회로 진행된다. 뉴욕에서 20여년간 플로리스트와 이벤트 전

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채정아씨(Jasmine Chae)가 디렉터를 맡는다.

▲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필라 복음화대회 강사 양명환 목사 
교협 2차 실행위...6월 15-18일, 안디옥교회서 

미드웨스트대

학교(총장 제임

스송 박사)가 2월 

8일자로 항공학

과 신설 인준허

가를 받아 한국, 

중국 등 전 세계

를 대상으로 국

제항공 조종사와 

관련 분야에 도

전할 인재를 모

집한다.

신설된 항공학과 입학한 학생은 

항공이론과 실기를 교육을 받고 미

국항공우주국(FAA)이 발행하는 

항공기 조종사 면장, 헬기 조종사 

면장, 운항관리사, 승무원 등의 자

격을 얻을 수 있으며 미국항공우주

국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해 받는 

FAA 면장은 국제선 항공기 조종사

로 취업할 수 있다.

동 대학교는 베테랑 조종사 출신 

교수진, 실습용 비행기 헬기 등 20

여대, 활주로, 등을 확보 했으며 한

국의 중요 항공사와 협력 MOU, 중

국의 항공사와도 협력하게 됐다. 

수업기간은 2-4년 과정이며 전

문대 졸업 혹은 대학에서 받은 학

점 인정받아 남은 학점만 이수 하

면 되고 2-4년 과정 중 조종사 면

장실기를 동시에 해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학점 취득 방법에서 

이론과목은 온라인 혹은 집중강의

를 통해 받고 전공과목과 조종실기

를 위해1-2년은 동 대학교에서 비

행실습을 하고 미국 조종사 면허증 

시험(FAA)에 응시해 면허증을 취

득하며 취득 후 미국 항공사에서 

인턴십이 가능하다.

설립 31주년을 맞는 동 대학교는 

미 연방정부 비영리대학교 재단법

인 허가를 받고 미 연방정부 교육

부와 대학인준기관인 CHEA 인준

을 받았으며 미국에서 동양인 이민

자가 설립한 종합대학교 중 최초로 

미 연방정부 교육부 인준을 받은 

대학교다. 

배출된 동문들은 대학총장, 교수, 

CEO, 고위직 공무원, 군 고위직, 목

사, 선교사. 중고등학교 교장 등 전

세계 60 여국에서 전문인으로 왕성

하게 활동하고 있다. 

동 교는 SEVIS I-20, F-1 Visa 

혹은 J-1 Visa를 발행하며 집중영

어교육(항공전문영어) 및 비행 조

종 실습을 할 수 있다.

연구원으로 초청이 가능한 분야

는 주 의회, 주정부, 시청, 카운티, 

중요 기업체, 자동차, 항공분야, 비

즈니스, 호텔 등 다양하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www.midwest.edu를 방문하거나 

전화 (636)327-464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미드웨스트대학교 항공학과 신설 인준 
한국, 중국 항공사와 협력 MOU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노숙인 3명이 한국으로 귀향한다. 

2명은 3월 6일 출발했고, 1명은 4

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뉴욕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성원 

목사는 “지난 2월 9일 한국 재외한

인구조단(대표 권태일 목사)과의 

MOU를 체결한 후 첫 고국행”이라

며 2분은 신장투석과 스트록 등으

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한국에 가

면 치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 분

은 강화도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게 

돼 재활의 꿈도 갖고 있다“고 밝혔

다.

재외한인구조단은 귀향자들의 

티켓부터 한국에 도착한 후 주민등

록증 재발급, 의료보험 등 서류관

계와 숙소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

다. 

박 목사는 “뉴욕에서 불법체류로 

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

으며, 나이도 60을 넘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직업을 찾는 것

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1996년 도미한 송씨는 6년 전 만

성신부전증에 걸려 노숙자가 됐으

며 2014년 8월말 나눔의집에 왔다. 

91년 도미한 최씨는 가족이 함께 

이민 왔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됐다. 5년전 나눔의

집에 1년 정도 있었으나 나갔다가 

최근 다시 들어왔다.

1999년 IMF로 사업에 실패하고 

도미한 이씨는 유명 식당에서 주방

장으로 일했지만 도박에 빠져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 투석 중이며 뇌

졸중으로 마비가 오기도 했다. 

박성원 목사는 “해외한인구조단

을 통해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본인이 원해야 한다”며, “현재

는 이 3분외에는 없다. 너무 오랫동

안 한국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다보

니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노숙인 3명 고국행
재외한인구조단과 MOU체결 후 첫 열매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맨왼쪽)와 한국으로 귀환하는 노숙인 3

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명환 목사

뉴욕나눔의집을 방문한 기쁨과영광교회 교우들과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

회자연합회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

사) 교우들과 글로벌뉴욕한인여성

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 

임원들이 3월 2일 사순절 두 번째 

날에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

사)을 방문해 예배와 친교를 통해 

작은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신명기 33장 29절

을 본문으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

입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전희수 목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

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물

질이 많은 사람에게도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입니다 란 말을 듣기가 쉽지 않다”

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음

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

지막으로 축복한 기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은 첫

째,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 둘

째,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사람 

셋째, 적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다. 나눔의집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이 이곳에 오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사건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여 순종하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

사와 도움의 손길로 나는 행복한 사

람이다 하는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통해 복음에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

원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기쁨과영광교회>

기쁨과영광교회-글로벌뉴욕여목연 
뉴욕나눔의집 방문 예배, 친교 가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6일 오후 5시 영사관 5

층 회의실에서 기독교언론대표들

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기철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러

나 이스라엘에서 일하면서 그곳 교

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종교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했고 한국도 

기독교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인이 많고 기독교로 인해 한

국이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기에 

기독교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이

라고 말하며 “총영사관의 4대 목표

인 △문턱 낮은 총영사관 △동포사

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총영사관 

△미국에 한국을 알리는 총영사관 

△동포사회와 함께 가는 총영사관

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혼자가 아닌 모두

가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독언론들의 협력이 필요하

다”고 기독언론사에 협조를 당부했

다. 

한편 “금년 중점 추진 과제는 △

반 이민 행정 명령 관련 서류미비 

우리 국민 보호 △운전면허 상호인

정 협정 △한국 알리기 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영사는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 

추방대상자는 △중범죄자 △추방

명령을 받았던 자 △음주운전에 걸

렸던 자 △범죄인과 함께 있었을 

경우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불신

검문이나 길거리에서의 검문은 없

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예비지

식이 필요할 때는 우리 NGO(661-

607-7861)로 연락해 교회나 모임

에서 세미나를 가질 수 있고 실제

로 체포됐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는 영사관(213-247-5566)으로 하

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자 기자>

주 LA 총영사관, 기독교 언론대표와 간담회

“한인들의 힘이 되는 총영사관 되겠다”

제4회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가 오는 17일(금) 저녁 11시부터 다

음날인 18일(토) 새벽 4시까지 은

혜한인교회 내 월드프레이어센터

에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주최, 남

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기도회는 그레이스미션대학

교, 게이트웨이대학교, 베데스다대

학교, 쉐퍼드대학교, 미주장로회신

학대학교 등 남가주 주요 신학교 학

생들과 미스바워십, CMF, JAMA 

등 여러 기독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대 합주

를 펼치는 연합집회 형식으로 열린

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주여 성령

의 불을 내려주소서”(요20:22)로 

이 땅에 다시금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 가득하길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을 담았다.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관계자

들과 남가주 주요 신학교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 풀러튼 소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라이브러리에

서 설명회 겸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번 미스바연합기도회의 특징은 

지난 1-3회와는 달리 철야집회로 

갖게 된다. 

주최 측은 “철야집회로 갖게 된 

것은 토요일 낮 시간이 주는 장애요

소가 많아서”라 밝히고 “남가주의 

영적부흥을 위해 철야기도를 하던 

분들이 참석의 어려움, 그리고 대부

분 사역자들이라 토요일 낮 시간 기

도회를 위해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원래 취지대로 

시간과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온전

한 철야예배로 진행될 것”이라며 “

각 신학교 및 기독 단체 대표들이 

기도제목을 제시하고 합심기도회

를 인도한다”고 밝혔다. 

기도제목은 ‘회개와 성령충만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미국을 

위해’, ‘남가주를 위해’, ‘한국을 위

해’, ‘북한을 위해’, ‘교회와 영적 리

더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청년

을 위해’, ‘신학생을 위해’, ‘그룹기

도’, ‘환우와 헌신을 위해’ 등 총 12

가지다.

▲문의: (714)315-4617
<박준호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교회

(GMS) 미주 OMTC 제4기 수료식 

및 선교사 임명식이 2일 컴미션 센

터에서 열렸다. 

이병구 선교사(미주OMTC 훈련

원장) 사회로 시작된 수료식 및 임

명식은 사회자가 미주 OMTC 학사

보고를 했으며 박무용 목사(미주

OMTC 이사장)가 수료증 수료 및 

서약을 했다. 

이어 안수기도, 악수례, 임명장 

수여로 이어졌으며 박기호 선교사(

풀러신학교 교수)와 김영록 선교사

(GMS미주지부장), 그리고 고귀남 

목사(LA언약교회)가 축사와 격려

사를 했으며 박무용 목사가 축도했

다. 

한편 수료식 및 임명식 전에 열

린 예배는 이상돈 목사(미주OMTC 

이사) 사회로 시작, 민찬기 목사(미

주OMTC 이사)가 기도했으며 김명

환 선교사가 성경봉독했고 박무용 

목사가 “복음을 위하여”(롬1:1-4)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음은 GMS 미주OMTC 4기 수

료 및 임명장 수여자 명단이다.

△김두갑(아프리카 의료팀사역) 

△안영옥(미주 음악사역) △이부원

(알바니아난민, 집시사역) △이인

미(미주 스포츠, 북한 사역) △오충

성(미주 하늘기쁨의교회, 다문화 

선교적 교회개척) △조동찬(캄보디

아 장애인사역) △조은주(캄보디아 

장애인사역) △최명란(인도 음악사

역) △하덕신(교회개척, 어린이사

역).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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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서부교계 게시판

제5회 미주 청소년 효사랑 글짓기, 그림 공모전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제5회 미주 청소년 효사랑 글

짓기,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은 △초등부(1학년-5학년) 

△중고등부(6학년-8학년) △고등부(9학년-12학년) △장애우 청

소년(학년과 나이 제한 없는 청소년) 등 4개 부문으로 시행되며 주

제는 글짓기, 그림 모두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What 

I Want to Share with my Parents!’(효 글짓기는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함)이며 4월 8일(토)까지 효사랑선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효

사랑 선교회 주소는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이며 E-Mail은 hyosarangus@gmail.com, 이메일 접수

는 글짓기에 한하며 그림 작품은 개인별로 접수한다. 시상식은 4

월 22일(토) 오전 10시 플러튼 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 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에서 갖는다.

▲문의: (714)670-8004 Cell.(562)833-5520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취임 및 은퇴식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담임목사 취임 및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을 12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323)227-1400

남가주사랑의교회 복음과 삶 집회 및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복음과 삶 집회를 17일

(금)부터 19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하형록 목사(팀하스 건축

회사 회장, 미국 건축과학분야 자문위원)이며 일정은 17일(금) 오

후 7시 30분, 18일(토) 오후 7시 19일(주) 1, 2, 3부 예배다. 그리고 

세미나는 18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이며 영어권 

대상으로 갖는다.

▲문의: (714)772-7777

연목회 회장 이취임예배
남가주 연세대학교 동문목회자회(연목회) 회장 이취임예배가 13

일(월) 오전 11시30분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 828-5780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연합회 찬양제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연합회 찬양제가 12일(주) 오후 4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931-9133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주제
제4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 연다

제98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이민 114주년 음악회에서 전출연자들이 합

창으로 헨델의 메시야중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다

제4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 준비모임을 마치고 스텝들이 단체사진

을 찍고있다

2017년 GMS 미주 OMTC 선교사 4기 수료식 및 선교사 임명식에서 훈련

생들이 선교사 임명을 위해 선서를 하고 있다

총 9명 선교사 임명...지역, 사역분야 다양
미주OMTC 제4기 수료식 및 선교사 임명식

제98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이

민 114주년 음악회가 세계아가페

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5

일 저녁 7시 열렸다. 

김숙영 아나운서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소프라노 에이미 로렌스, 

외대코랄(지휘 오위영 목사), 바리

톤 장상근, 소프라노 사라정, 목사

장로부부합창단(지휘 이재경 목

사), 조이풀중창단(지휘 서문욱), 

테너 오위영 목사, 에버그린합창단

(지휘 노혜속), 메조소프라노 사라

비티가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

사했다. 

한편 음악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백지영 목사(글로벌미주부흥사협

의회 회장) 인도로 시작, 피종진 목

사(세계목음화협의회 대표총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시 104:31-35)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으며 엄규서 목사(남

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98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이민 114주년 음악회

이기철 총영사가 네덜란드 교과서가 수정돼 출판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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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답보’, 불신도는 절

반 넘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

한 비율은 20.2%(5점 척도 기준 

2.55)였다. 직전인 2013년 조사 

때의 19.4%(2.62)와 비교할 때 통

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었다. 세부 속성별로는 교회 활동

(2.87)과 기독교인(2.56), 목사

(2.54) 등의 순으로 신뢰도가 높

았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은 51.2%였다. 총 5차례 조사 가

운데 이 비율이 절반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을 분석한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

수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은 관련 조사를 처음 시

작한 9년 전과 비교할 때 답보 상

태”라고 평가했다. 

나눔·섬김·성장가능성은 ‘최고’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

고 있는 종교’에 대해 응답자의 

36.2%는 기독교를 꼽았다. 가톨

릭은 34.8%, 불교는 7.8%였다. ‘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의 어느 

종교가 가장 증가할 것으로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

(40.3%)이 기독교를 꼽았다. 이어 

가톨릭(20.3%)과 불교(12.1%), 

이슬람교(4.6%) 등의 순이었다.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 교

수는 “기독교가 봉사는 잘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

이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답변은 기독교를 

성장 위주의 종교로 여기는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만큼 한국교

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리·도덕 실천 없인 신뢰회

복 없어” 

국민들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불투명

한 재정 사용’(26.1%)을 가장 많

이 꼽았다. 신뢰 회복을 위해 개

선해야 할 사안으로는 목회자에 

대해 ‘윤리·도덕성’(49.4%), 기독

교 인 에 게 는  ‘ 정 직 하 지  못

함’(2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

회적 활동으로도 ‘윤리·도덕실천 

운동’이 45.3%로 가장 많았다. 봉

사 및 구제활동(31.6%)은 그 다

음이었다. 

조 교수는 “사회 곳곳에서 가치

관과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

는 이때에 국민들이 한국교회에 

윤리·도덕의 실천과 바른 방향의 

제시를 바라고 있다는 조사결과”

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민들은 기독교(개신교)에 대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는 국민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도덕·윤리성 회복이 교회의 신뢰

를 되찾는 급선무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한국교회 사

회적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8

년과 2009년, 2010년, 2013년에 이은 다섯 번째다. 

2017한국교회대각성준비위원회

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

관에서 ‘2017 한국교회 대각성기도

회’를 개최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서 교회가 하나 돼 민족에 희망을 

제시하자고 다짐했다.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

표회장은 ‘십자가 신앙’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며 영적 지도력을 잃었다”면

서 “분열을 넘어 하나 되기 위해선 

권력지향 탐욕 등 과거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 대표회장은 “종교개혁 500주

년을 맞아 우리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제일주의의 신앙과 

부활신앙,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

장해 영적 혁명을 일으킨다면 대한

민국이 변화될 것”이라면서 “그때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통일이 되

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

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 성도들은 탄핵정

국 이후 혼란이 없게 해 달라고 주

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면서 “

환란이 변해 축복이 되도록 십자가 

부활 사랑 믿음의 신앙으로 민족에 

희망을 제시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데니스 할린저 미국 고든콘

웰신학대 총장도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을 이끌고 민족 희망·등불 역

할을 하는 지도자가 돼 달라고 당

부했다. 

할린저 총장은 “사회든 교회든 

인격적이고 헌신적이며 준비된 좋

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하나

님의 일을 한다며 자기 자신에 집

중하면 안 된다. 시대는 진실한 지

도자, 윤리적으로 깨끗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

우리는 삶 속에서 비신자들이 예수

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

여줘야 한다”면서 “성령의 역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리스도의 인

격과 사랑을 지닌 지도자가 돼 달

라”고 부탁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총연합회(한교총)가 주관한 이

번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한국교회

가 교파를 초월해 민족의 미래를 

제시하는 화해자 역할을 하게 해달

라고 간구했다. 한교총은 ‘장·감·

성·순·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등 한국교회의 

95%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체다.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장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기록적인 국난을 겪고 있으

며,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으로 

비상시국을 맞았다”면서 “이번 기

도회는 오늘의 비극적 현실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통회자복하는 자리

였다”고 강조했다.  

7일 기도회에선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과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가 메시지를 전했다. 8일에는 윤석

전(연세중앙교회) 윤보환(시흥 영

광감리교회) 목사가 설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

표회장 채영남 목사)가 교계와 연

대해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을 검증하고 기독교 관련 안을 제

안한다.   

한장총은 지난 달 28일 광주 본

향교회에서 열린 제2차 임원회의(

상임위원회 연석)에서 이같이 결정

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장총이 추진 중

인 7대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이슬

람 확산 대책 활동을 적극 벌이기

로  결의했다.  

특히 2011년 ‘장로교의 날’에 제

시한 한국장로교 '한(1)교단 다체

제' 연합총회를 계속 추진키로 했으

며 회원교단 총회에 연합총회 수용 

결의를 요청키로 했다. 

한장총 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창

세기 12장 2절의 ‘복의 근원이 되

라’는 비전으로 본향교회의 사역과 

성장을 이루었다"며 한국교회의 연

합사업도 이런 비전을 갖고 대한민

국과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실천의 중요함을 강

조했다. 

한장총이 추진 중인 7대 사업은 

목회자윤리강령 제정, 사회복지활

동 강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

런 장로교인 선정 및 발간 사업, 종

교개혁500주년 국제대회 참가, 제9

회 ‘장로교의 날’ 및 제6회 ‘장로교

신학대학교찬양제’ 등이다. .  

사무총장 김명일 목사는 각 사업

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내실 있

는 사업 추진을 위한 토의가 이어

졌다.  

한장총 임원들은 광주 선교사 묘

역과 5·18 묘지를 방문했다.  

한장총 부회장 오치용 목사는 "

한국교회의 성장과 우리나라 민주

화를 위해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며 "

지금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바로 

서야 할 때라는 사명감을 느낀다"

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3일 임

원회를 열어 3인 공동대표회장 체

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추진

키로 했다. 한기총은 대표회장 선

출 문제로 여러 차례 파행을 겪다 

회원 교단의 탈퇴와 분열까지 겪었

다. 이번 정관개정은 한기총을 분

열 전으로 복원하는 데 중요한 계

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총 관계자는 7일 “최근 열린 

임원회에서 정관 개정 건을 다루며 

상임회장 가운데 3인을 대표회장

으로 선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

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1인의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다.

상임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합동과 통합, 대신, 기독교대

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

의성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 군소교단 대표 

등 8명 이내로 선임한다. 예장합동

과 대신, 기감, 기성 등 현재 회원교

단이 아닌 곳도 포함시킨 곳은 이

들의 복귀나 가입을 염두에 둔 것

이다. 

이 중 대표회장 후보는 각 교단

의 규모를 감안해 가군(7000교회 

초과 교단)에서 2인, 나군(7000교

회 이하 1000교회 초과 교단)과 다

군(1000교회 이사 모든 교단)에서 

1인으로 정했다. 이들 3명의 후보

는 대표회장 추천위원회가 선임하

고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한기총은 또 신임 사무총장으로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총재인 

배진구 목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한

기총의 개혁과 탈퇴교단의 복귀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회장은 그동안 한기총 복

원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국민일

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도 “한기총

의 분열은 대표회장 선거 후유증 

때문으로 대표회장 선거만 바로 되

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

혔다.  

공동대표회장 제도는 선거 후유

증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

회총연합회도 자리다툼을 예방하

기 위해 예장통합과 합동의 총회장, 

기감 감독회장 등이 당연직으로 맡

는 3인 공동대표 제도를 도입했다.  

이단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인적 쇄신, 정관 개정 등 한기총의 

개혁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요 교단 

2곳이 한기총 가입을 적극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관계자는 “한기총에서 탈

퇴한 큰 교단이 다시 가입하려 한

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회의 이번 결정은 실행위원

회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된다. 순

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9월 주요 교

단 총회를 기점으로 한기총이 제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한국교회가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

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권한대

행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

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기도회에 참

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 강남구 코엑

스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최근 일

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산되면서 서로를 적대시

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반목과 질시

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 대통합을 이뤄 나가

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도 우리 민

족의 화합과 고난 극복에 앞장서 

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되살

려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더 큰 역

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기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국정 안정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라’(빌4:6)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도의 힘

을 믿는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

으로 기도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

움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는 설교에서 “우리 모두 ‘국가적 위

기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가

슴을 치고 회개해야 한다”면서 “나

아가 백성을 축복하고 화해와 상생

의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돼야 한

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

합(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

거리에서 ‘3·1만세운동 구국기도

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는 한국교

회 성도 등 5만 여명(주최측 추산)

이 참석했다. 대부분 손에 태극기

를 들었으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광장까지 대로를 가득 메웠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희망의 메시

지’ 순서에서 “지금 많은 거짓이 세

상을 현혹하고 있다. 진리는 예수

뿐”이라며 “예수를 전해야 한다. 그

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

조했다. 이어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

며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예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산세

력·거짓·불의·흑암의 권세는 떠나

라”면서 하나님께 교회·정치·나

라·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

구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지

금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 

서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사순절 첫날인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

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상달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

회장은 “국론이 분열되고 한국교회

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

고 이 땅의 혼돈을 잠재우고 공의

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달라”고 대

표기도 했다. 

또 엄신형 전 한기총 대표회장, 

김요셉 초대 한교연 대표회장, 고

시영 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 이태

희 이강평 한기총 명예회장이 축복

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도회 참석자들이 이어지는 박

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

회’에도 참석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

도회 직후 교회 버스를 타고 귀가

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소수였다. 

노영두(55·서울 신정동)씨는 “태

극기 집회, 촛불 집회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참석

했다”며 “순수한 기도회가 정치적

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

명구)는 하루 앞선 28일 서울 광화

문 감리회 본부 앞 희망광장에서 ‘

국민과 함께한 3·1만세운동 98주

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감리회 성

도 100여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 전도 운동에 앞장 설 것

을 다짐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다윗의 승리

노래’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부여

받았음을 기억하며 민족을 위해 기

도하자”고 강조했다. 

“환란이 변해 축복되게…신앙으로 희망 제시”

한장총, 대선 후보자들 정책 검증·제안키로 한기총 ‘3인 공동대표회장’체제로 

“한국교회가 국민통합위해 큰 역할 할 때”

“대한민국 희망은 오직 예수뿐”

한국교회 신뢰 국민 ‘5명 중 1명’…도덕·윤리성 회복 급선무

한국교회 대각성기도회 개최

28일 광주본향교회서 목회자윤리강령 제정 등 7대 사업 추진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교계 방송 최초로 동성애 대책 토

크 프로그램 '동성애 STOP - 톡톡

포유'를 신설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20분 시청자를 찾아간다. 

동성애의 실체를 바로 알리고, 동

성애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동성

애 옹호 및 조장 운동에 대한 위험

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

위원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가 진행을 맡고, 염안섭 원장(

수동연세요양병원) · 김지연 약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

표)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

이앤에스 대표) · 백상현 기자(국

민일보)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출

연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태파악은 물론 동성애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

한다. 

CTS 감경철 회장은 “친동성애 

단체 등이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우

며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

다"면서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것

은 물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공익 방송인 CTS가 대국민캠페인 '

동성애 STOP!'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교계와 함께 동성애를 반대하

는 국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

고, 동성애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

기 위한 프로그램 <동성애STOP-

톡톡포유>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

혔다. 

또  “이번 프로그램으로 동성애

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조질서 회

복과 영혼구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

다. 

매주 새로운 동성애 이슈를 다루

게 될 '동성애STOP-톡톡포유'는 전

문가 패널들의 토크 형식으로 구성

되어 동성애에 대한 본질에서부터 

동성 결혼 합법화 등 법적문제와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상관관계, 유

전적 요인, 관리실태 등 다양한 이

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

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CTS는 동성애의 실체와 심

각성을 알리는 대국민캠페인 '동성

애, STOP!'을 꾸준히 전개해 오면

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TS특별대담(5부

작)', 'CTS뉴스플러스-동성애 특별 

기획', '동성애 STOP 토크콘서트 ‘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2부

작)'을 방송했다. 

CTS, 동성애 대책 토크 프로그램 신설
‘동성애STOP-톡톡포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20분 

최근 임원회서 정관 개정 추진키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성 제재가 이어지면서 중국선교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정부의 선교사 

추방조치를 피하기 위해 일시 귀국

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한 장로교단 소속으로 중국선교

사회 임원을 맡고 있는 선교사 A씨

는 추방을 피해 일시 귀국을 선택

했다. 이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에

게 ‘소나기를 피하는 게 좋겠다. 귀

국하라’고 당부한 뒤 급히 한국에 

들어왔다. 

현재 중국선교사들 사이에선 이

르면 이달 중에 동북3성(지린성·랴

오닝성·헤이룽장성)에 있는 선교사

들이 추가 추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국은 지난 1월 옌지에

서 사역 중인 선교사 32명을 추방

했다. 

A선교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

국인들의 거부감이 매우 크고 한국

인을 향한 비난여론도 상당하다”면

서 “선교사들에겐 추방조치가 사역

에 치명적인 만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추방을 당하면 중국의 경우 최소 

5년 동안 재입국이 불허된다. 후원

교회들도 사역지가 없어진 선교사

에 대한 후원을 꺼리곤 한다. 추방

당한 선교사들 중 일부는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제3국으로 재파송 

받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선교사직

을 내려놓아야 한다.  

중국에서 24년 사역한 베테랑 선

교사 B씨는 지난 1월 추방됐다. B

선교사는 “이번 추방은 과거와 분

명 달랐다. 강경했고 이례적으로 부

부를 동시에 추방했다. 사드 보복 

조치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

했다. B씨는 “공안에 연행돼 가보

니 내 파송장을 보여줘 매우 놀랐

다”면서 “중국정부가 선교사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당장 나

가라는 게 요지였다”고 했다. 그는 

“추방된 선교사들은 한국에 마땅한 

거처가 없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를 전전하는 게 보통인데 자녀들이 

어릴 경우 정말 막막하다”고 했다. 

C선교사의 경우 결국 다른 언어

를 사용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재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10년

이 넘도록 중국에서 사역했는데 이

제 와서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사

역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힘

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상하이에서 

사역하는 D선교사는 “이미 추방당

한 선배들을 통해 추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몸은 선교지에 있어도 

늘 추방의 공포 속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추방의 이유가 사드 배치 

때문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신

중론도 있다. 1월에 추방된 선교사 

E씨는 “사드 배치가 선교사를 추방

한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라며 “

사드 문제로 선교사가 추방됐다고 

부각하면 복잡하게 꼬인 양국 관계

가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했

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 A·사

무총장 조용중 목사)는 최근 회원

단체들에 중국 사역을 최대한 자제

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

했다. 대외비로 발송된 이 공문에서 

KWMA는 중국 전역에서 선교사모

임을 갖지 말고 국내 교회와 단체

들도 단기선교팀 파송을 자제해 달

라고 요청했다. 

중, 동북3성 선교사 이달 중 추가 강제출국설
1월 옌지 32명 추방이어 사드 보복에 선교도 속수무책

49회 국가조찬기도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

한기총·한교연 공동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

기윤실, 성인 1000명 대상‘2017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설문조사 



빈민들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무상 현금 지원이 가

난한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달리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던 

이들이 지원받은 돈으로 생산수단을 구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영국 BBC방송은 1일(현지시간) 동

아프리카 케냐에서 진행 중인 ‘실험’을 소

개하며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이 가장 광범

위하게 연구된 사회개발 프로그램의 하나

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활동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케냐에서 활동하는 자선

단체들이 케냐 서부의 빈민촌 카코조 마을

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이 

현금을 쓰고 싶은 곳에 쓰도록 했는데 결

과는 예상외였다. 기존에는 돈이 부족해 

집 지붕의 구멍을 조잡하게 때우는 데 그

쳤던 마을 주민들은 받은 돈으로 양철지붕

을 얹었다. 반년마다 시달렸던 초가지붕 

수리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빗물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됐다. 마을 주민 에밀리 오

티에노는 BBC에 “지붕을 고치는 데 쓸 돈

을 학교 등록금을 내는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오티에노는 여분

의 자금으로 식용유를 사서 되파는 소매업

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마을의 빈농이었던 조지프 옴빔보 냐

콰카는 그의 아내 베아트리스와 함께 종자

와 비료를 구매해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가족이 먹고도 수확량이 남아 내다팔 수 

있게 됐다고 방송에 귀띔했다. 옴빔보는 

지원금으로 수소와 송아지를 각각 2마리

씩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철제 기둥을 세

워 집을 고쳤다. 그러고도 남은 돈으로 자

녀의 등록금을 냈고, 30년 전 결혼식 당시 

마련할 수 없어 미뤄 뒀던 신부 지참금을 

처가에 건넸다.

영국 국제개발부가 케냐 북부와 북동부

의 사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

금 지급 결과도 카코조 마을과 다르지 않

았다. 현지 주민 대부분이 척박한 환경에

서 어렵게 가축을 키워도 제값을 못받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와지르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압둘라히 아브디는 

BBC에 “과거 100여 마리의 소를 키웠지만 

최근 가뭄으로 대부분 말라죽어 몇 마리밖

에 남지 않았다”면서 “현금 구호가 아니었

다면 아이들 등록금과 생계비 충당을 위해 

가축들을 또 내다팔았을 것”이라고 말했

다. 

그동안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과 정부기

관, 민간 구호단체들은 저개발국 빈곤 탈출

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빈곤의 대물림은 계속됐다. 이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집을 잃은 난

민에게 천막을 지어주던 구호활동은 최근 

현금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

다. 전 세계적 ‘기본소득’ 논의와 맞물려 조

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자선단체도 점점 

늘어났다. 

현금 지급 방식 구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해외개발연구소의 프란체스카 바

스타글리도 BBC에 “현금 지급이 빈민 자

녀들의 학교 출석률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빈민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나고 가계

저축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자

산에 투자하는 예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

다.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13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선  교www.chpress.net

선교뉴스

교도소 감방 안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

하는데 패리라는 한 젊은 여자 재소자가 

자신의 엄마가 전에 아담스카운티 교도

소에 와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개인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녀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그녀의 

엄마가 8년 전에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

서 자살을 하여 그녀와 같은 방을 사용하

던 사람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너무

나 큰 충격에 빠졌었다는 것과 그들을 상

담해야 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패리의 

엄마는 교도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

아 자살을 했으므로 저는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

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로 병원에 실려와 가족들을 볼 수 있었

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상

에서 며칠을 눈물만 흘리다 세상을 떠났

다고 합니다. 

패리의 이야기는 너무나 마음 아픈 사

연이었습니다. 그녀가 11살 때 그녀의 아

버지는 엄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

고 페리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일 역시 패리 엄마가 자

살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패

리는 엄마가 자살한 후 아버지와 계속 부

딪쳤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자살

한 전부인과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패리

를 학대하곤 했습니다. 끝내는 12살밖에 

안된 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때부

터 그녀는 길에서 방황하는 노숙자가 되

어 여러 해 겨울을 추운 밖에서 자야했으

며 손과 발이 동상으로 부르터 있곤 했습

니다. 

그녀가 교도소에서 더욱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그곳이 자신의 

엄마가 자살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

다. 그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패리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서 살아야 했는가? 이번에 패리가 감옥

에 온 이유는 교통위반이었기 때문에 이

곳에 오래 머물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엄한 미국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아

니기에 저로서는 그녀가 얼마나 교도소

에 있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그녀가 출소한다 할지라도 노숙자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하니 

그녀를 볼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

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대체로 가난한 사

람들입니다. 패리와 같은 경우의 재소자

들을 볼 때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었어도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못해 교

도소에 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

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사회에

는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냉대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

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겪은 

길을 걸어 보지 않고서는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함부로 그들을 판단해서

도 안된다는 것을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하

며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큰 실수나 악

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

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

면 변화되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새로

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으로 놀랍습니다. 

패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녀를 볼 때면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

습니다. 그녀는 외모로도 마치 영화배우

처럼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빛나 

보이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

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숙자로서의 

아픔을 겪으며 살았지만 실망과 절망 속

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

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배웠

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리도 한때는 자신

의 삶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분노했던 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픔을 경

험해본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사람

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마음과 이해심은 저

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

가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

하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

을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

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에게서는 아

무 돌봄이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

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

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동하였

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패리로 인해 주님

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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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목사

고통의 삶에서 핀 꽃

2017년 1월-2월 선교사역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

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사49:8).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변함없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볼리비아 영혼들을 사랑하며 볼리

비아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사

랑 감사합니다.

1. 경찰 선교회에서는 송년회를 맞이

하여 3명(호세, 까띠부부, 다니엘라)에게 

세례를 주고,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먹

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세는 

현재 중위로 부인과 함께 세례를 받기위

해 저희 집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

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2. 벧엘교회에서는 2017년에 새로 일

할 집사들과 교사들을 임명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 리디아부부. 사무엘, 닐다

부부. 이반, 제니부부, 루시오, 윌벨, 베아

트리스, 셀리아, 마리아 엘레나 2명, 마리

아, 로헬리오부부, 로사, 헤르만, 훌리아

부부. 안드레아, 후아나, 셀소, 슐레마부

부 등의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교사들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

고 시험을 치렸습니다(셀리아, 루시오, 

까르멘, 이반, 윌벨, 로사, 엘리사벳, 로사

리오, 자넷, 이르마).

3. 생명의빛교회는 현재 지붕이 없어 

우기철인 지금 비가 오면 어린이들이 비

에 젖을까바 노심초사하며 비가오지 않

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어린

이들이 공부할 때면 비가 멈추어 감사했

습니다. 그렇다고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

고 있으며 공사는 시작하였습니다. 

볼리비아가 다민족국가로 바뀐 날을 

기념하는 1월 22일에 산쵸케 생명의빛

교회 11명과 벧엘교회 16명이 주님을 영

접하고 세례와 성찬를 받았습니다.

4. 지난해 세무서에서 종교법인의 세

금이 21,000Bs 가량 나와 황당하고 걱정

이 되어 기도만 하였는데, 나라 정책으

로 세금 감면 50%+20%가 확정되어 

3,500Bs만 내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

나님을 찬양합니다.

5. 2월 11일에는 벧엘교회와 생명의빛

교회 어린이들에게 새학기에 필요한 학

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학기 동안 필

요한 학용품(노트, 연필, 색연필, 종이, 

풀, 가위...)들을 받으며 어린이들과 학부

형들은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6. 경찰선교회 창립회원인 아벨 대령

이 라파즈 지방청장이 되었다가 장군 승

진과 함께 경찰수장인 볼리비아 경찰청

장(4스타)이 되어 2월 13일 경찰대학에

서 축하 행사를 하였습니다. 또 블랑코 

대령도 장군(2스타)으로 승진되어 경찰

선교회에서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흑인의 후예로 볼리비아의 경찰청장

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

니면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 저 이건화 선교사

와 함께 한국에서 열린 세계경찰선교대

회에 참석하여 한국에 대해 너무 좋게 

생각하기에 저 개인에게도 감사한 일입

니다. 한국에 갈 때에 당시 볼리비아 경

찰청장인 아라세나 알바로 형제와 함께 

가면서, 여태것 아벨 형제가 경찰청장이 

되기를 기도 했는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 김성제 선교사는 영주권 갱신을 신

청한지 한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아 특별 

중보기도까지 부탁하며 기다렸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들의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아 사역을 못하고 본국으로 돌

아가게 하기에 걱정하였고, 실제로 본국

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미루더니 드디어 2월 

17일에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산쵸케 생명의빛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땅의 서류와 경제적 

문제, 목수들).

2) 수양관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잘 진

행되도록.

3) 고산에서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건화 선교사의 갑상선암이 치료되도

록).

4) 깐투따 라디오 방송국과 서류이전

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경찰선교회 아벨 형제가 경찰청장

이 되었는데 볼리비아 경찰들을 잘 섬기

며, 볼리비아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보호하며, 안전할 수 있도록.

볼리비아 고산에서 이건화 김성제 선

교사 드림

이메일

볼리비아선교 편지  

구호도 현금으로…케냐 빈민촌의 기본소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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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서울에 가면 안되는 이유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을 

해도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이 말

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는 결과만능주의이다. 결과

가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지 모

든 과정이 미화되는 경우를 우리

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선거에 

출마한 공직자가 선거과정에 부정

이 있다고 해도 당선되면 그만이

라는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 준비과정에 부정이 있다

고 해도 시험성적만 좋으면 원하

는 학교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

서 결과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진리인양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을 현혹시켜왔던가? 그래서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원하는 결

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정

당한 과정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결과에 따라 사람을 얼마나 비난, 

폄하해왔었는지 모른다. 

둘째는 목적과 결과의 일관성의 

부재라는 사실이다.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이후의 모든 행동과 방

향이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중간에 바뀌어지고 왜곡되

어질 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

움이 수반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끝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

되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

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는 것은 목적과 평가가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거꾸로 가는데 어

떻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 오

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

려주는 사건이 바로 목적의 부재

이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평가의 

결여이다. 교육의 목적과 평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는 숙

명적인 관계이다. 

예전에 필자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던 사람이 있었다. 

갓 결혼한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

하여 이제 자기의 아이들도 자기 

반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다가 이

제는 그들도 대학교에 다니게 되

었으니 햇수로도 약 20년을 넘게 

교사로 봉사하게 되신 베테랑 선

생님이셨다. 그분이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학부모님들은 자

녀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 별 관심

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이들

이 주일 성경공부에 문제없이 참

여했는가, 다른 아이들과 잘 지냈

는가를 질문할 뿐 정작 아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질문하거나 심각하

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요…” 

왜 그럴까? 평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그렇다. 바쁘게 교육이 

진행되면, 아이들을 정신없이 굴리

면 교육이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

는 사람이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 활동의 분주함이 교

육의 효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교

육의 효과는 학습자가 이를 이해

하고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 적용

함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교육의 평가는 궁극적으로 학습

자에 의하여 달려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요즘의 공교육에서 평가가 

교사중심의 평가에서 학습자 중심

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평

가는 결국 학습자가 자신의 강, 약

점이 무엇이고 자신의 부족한 점

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알아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국 평가

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주도형 

학습자가 되기 위한 과정인 것이

다. 

평가의 목적

교육 평가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assessment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

어 단어인 assidere라는 말에서 유

래하였는데 그 뜻은 ‘옆에 앉아서 

도와주는’(to sit beside)라는 의미

이다. 우리는 평가라고 하면 매우 

두렵고 떨리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십상인데 원래 평가의 의도

는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옆

에 함께 앉아 물어보고 도움을 주

기 위한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육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일 것이다. 

정해진 교육이 목표를 달성했는

지, 교육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수

하여 목표를 잘 도달했는지를 알

아보고 만약 잘 안되었다면 왜 그

랬는지를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 

필요한 교육내용을 재조정하거나 

고칠 수 있게 되어 차후에는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잘

했으면 다음 과정에 진학하거나 

좋은 결과(학점 등)를 받게 되는 

것이 또한 교육평가의 목적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교육평가의 결과를 

보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자

기 발전과 동기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이러한 교육의 

평가는 가르치는 과목의 마지막 

부분, 즉 모든 내용의 기간이 끝난 

후 치러지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분석이다. 따라서 예전의 

평가는 이러한 교육과정 이후의 

교사들이 주도하여 그 결과를 보

고/분석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면 지금의 평가는 학생들이 스스

로 자신의 강약을 파악하여 약점

을 채워가는 전략과 방안을 수립,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은 학생을 

판단,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들이 자기 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는지를 정확

히 앎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평가를 행하는 과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학습의 평가

(assessment of learning),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다. 

학습의 평가는 모든 학습이 마

친 후에 의도된 학습목표가 모두 

달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

계된 평가이다. 주로 단원평가, 총

괄평가(summative assessment)

라는 이름으로 이 결과에 따라 학

습자들은 등급이나 성적을 얻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분기별 혹은 매년 평가하여 이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가장 객관

적인 시각에서 학생들의 강, 약점

을 분석 최종 기록해야만 한다. 

학습을 위한 평가는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시간에 배우는 내용

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교사가 

계속 확인하고 평가의 과정으로 

통상 진단평가(d i a gno s t i c 

assessment) 혹은 과정평가

(formative assessment)라고 불린

다. 

마지막으로 학습으로서의 평가

는 학생 스스로가 혹은 동료와 함

께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자신

의 강, 약점을 파악한 후 스스로의 

학습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한층 더 심화 발전시키는 일련의 

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자기평가

(self assessment) 혹은 동료평가

(peer assessment)라 부른다. 

평가를 어떻게 행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효과적인 학

습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

가? 이미 1960년대 산업 및 기업

교육에서 교육 평가에 대한 큰 획

을 그었던 Don Kirkpatrick 의 이

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그는 교육 평가에는 네 가지 단계

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단계는 반응평가(reaction 

evaluation)로 주어진 학습과정이 

끝난 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그

들의 과정에 대한 반응을 평가한

다. 전반적으로 과정에 만족했는

지, 주어진 자료나 강사, 교육 환경

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평가한

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반응 평

가는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는 아

니지만 반응도 평가는 과정 이후 

빨리 과정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유익한 도구이다. 특히 교회에서 

학부모 세미나, 특별한 주제를 가

지고 진행된 워크샵, 초청 강사 세

션 등을 평가하는데 쓰여질 수 있

다. 

그러나 반응평가는 학습내용에 

대한 평가는 아니어서 교육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

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

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학습평

가(learning evaluation)가 중요하

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 학생들에

게 정해진 교육목표가 얼마나 달

성되었는지 달성되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를 적게 한다. 통상 1-5점 

척도의 설문문항을 만들어 1점은 

전혀 달성되지 못했고 5점은 충분

히 달성되었음의 기준으로 응답하

게 한다. 

그런데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습득과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

니고 이를 행하고 적용하는데 있

다. 그래서 3단계 교육 평가가 필

요 한 데  이 를  적 용 도  평 가

(application evaluation)라고 불렀

다. 교육이 실시된 이후 통상 3-6

개월 이후 설문서 혹은 인터뷰를 

통해 배운 내용이 학습자의 현 상

황의 문제해결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도 세미나를 진행하였

으면 이후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부모, 친구, 관련된 사람

을 만나 인터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4단계라고 불리는 영향력 

평가(impact evaluation)를 실시

한다. 

배운 내용을 적용시킴으로 자신

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타인

과 공동체, 그리고 해당 조직에 얼

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

를 평가한다. 평가 자료를 잘 분석

하면 학습자 혹은 필요한 단위 조

직의 모든 현상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수많은 자료가 홍수

처럼 떠돌아다니는데도 우리는 이

러한 자료를 취합, 분석하는데 너

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데 있

다.

최종 평가에서 합격하도록 잘 

가르치자 

 

성경에서도 평가의 엄중함을 많

이 언급하고 있다. 릭 워런 목사님

의 책, “Purpose driven life”에서

는 인생이 곧 시험(life on earth is 

a test, p. 42)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믿음, 

순종, 사랑, 성실성, 충성을 계속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

은 아브라함에서 독자 이삭을 바

치라고 그의 믿음을 평가하셨고 

야곱에게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 더 일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셨다. 

총괄 평가의 예도 많이 언급된

다.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

건,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은 모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엄중한 마

지막 평가이셨다. 그러나 성경에서

는 우리에게 1차 평가에서 실패했

더라도 계속 기회를 주신다. 그것

이 바로 과정 평가의 중요성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평가를 해서 비록 실패했더라도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

자. 교회에서 아이들이 평가에 합

격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기회를 

주자. 그러면 언젠가 성공할 것이

다. 한 번의 평가 결과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제일 나쁜 일이다. 

평가는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정

보를 줄 뿐,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

이 절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평가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성

장의 기회로 평가 자료를 이용할 

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아이들

의 영성발달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Barna(2003)는 교회에서 

영성 목적을 십계명(출 20장), 산

상수훈(마5-7장), 성령의 열매(갈

5장)에 기초하여 아이들의 영성의 

목적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나열

한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부모님을 존경

하는가, 성적 순결을 지키고 있는

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

는가, 항상 진실하고 거짓을 말하

지 않는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항상 주님께 헌

신하는가, 가십을 피하고 있나, 다

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늘 친절한

가, 기도하는가, 자기 통제의 미덕

을 실천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는가 등… 이러한 항목

을 학생들이 적용하도록 하자. 자

기 조건과 환경에 적합한 적용 계

획을 스스로 만들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할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평가의 중요성

Marzano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교사이다. 교

사의 가르치는 방법, 전략은 학생

들의 학업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가장 효과적인 교사와 

비효과적인 교사들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차이는 38포인트

(percentile point)의 차이를 보인

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사의 어떤 

자질, 스킬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칠까? 바로 평가의 기법과 활용이

라는 면이다. 그만큼 교사의 평가

와 관련된 지식, 스킬은 학생들에

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다. 교육평가에 대한 기법과 활용, 

효과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

시 배우고 사용해야 하는 필수불

가결한 능력이다. 

hlee0414@gmail.com

이 희 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교육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만능주의 지양...주요 평가 목표는 교육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평가과정 3가지: 단원평가/총괄평가, 진단평가/과정평가, 자기평가/동료평가

교육평가 4단계: 반응평가→학습평가→적용도 평가→영향력 평가

샬롬의 교육학 (16)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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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그 다음 사도는 다윗의 믿음의 구원을 통

해 복음적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점이 

믿음의 구원입니까? 첫째, 죄 가리움을 받은 

자의 복을 알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위대

한 왕이었으나 간음과 살인교사를 행한 오점

을 남겼습니다. 그 일로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시51). 그는 구

약 속에 신약의 빛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죄를 인정치 않은 하나님의 용서

를 알았습니다. 그가 구약에 살았으나 성령

을 통해 벌써 구속 곧, 죄사함을 경험하고 구

속의 즐거움을 누린 것입니다. 구약을 정통

한 바울은 복음의 빛 안에서 다윗의 복의 내

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풍성한 용서를 아

는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의 믿음(롬4:6-7)찬206장화

사도는 믿음의 구원을 증거하려고 구약의 

계시로 돌아갑니다. 그 첫번 인물이 아브라

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어디서 왔

습니까? 첫째, 그가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

에 설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의 빛 아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

한 증거입니다. 자기의 전적 부패함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하나님만

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의 죄됨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

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

을 배운 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셋째, 그의 처음과 마지막이 언제나 

믿음으로 일관한 것은 그의 구원이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인 우리는 믿음으

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롬4:1-5)찬344장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됨은 놀라운 선

포입니다. 유대주의적 지식에 쐐기를 박는 

일입니다. 그 증거를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

니까? 첫째, 무할례 때의 구원받은 사실이 설

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에게 할

례제정(창17:) 이전에 믿음의 구원을 받은 

일(창15:)은  단지 유대 민족주의적 조상이 

됨보다 먼저 믿음을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

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됨을 보여준 것입니

다. 둘째, 그는 칭의의 본이었습니다(9).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자리로 떨어진 유대주의

는 복음을 떠난 것임을 바울은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신약의 그리스

도를 보고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그 복을 즐

거워했습니다. 그의 생활을 본받는 일에 집

중하기보다 그 속에 일하신 그리스도의 구

원을 바라보고 그와 동일한 칭의 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조상(롬4:8-13)찬539장수

믿음의 구원이 은혜의 구원과 깊은 관계

가 있는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밝힙니까? 첫

째, 믿음에서 이탈하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

문입니다(14). 구약의 율법 속에 깔려있는 복

음을 겸손히 받지 않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

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이 일로 그들은 오

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행

함의 구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발견하

게 됩니다. 둘째, 행함의 구원은 거짓이고 즉

시 은혜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16). 도리어 

율법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믿음으

로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참 믿음은 참 은혜를 가져옵니다. 오직 

은혜라는 개혁자들의 외침은 복음의 핵심을 

찌른 말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과 은혜(롬4:14-16)찬378장목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집니

까? 사도의 지적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

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더 쉽게 설

명합니다. 첫째,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

자임을 믿었습니다(17). 모리아 제단에 독자

를 바칠 때도 그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

를 보인 것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

다. 둘째,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

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17). 우상장사까지 

하던 그는 저주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일방적 부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절

망 중에 소망을 가졌습니다(18). 나아가 그는 

약속이 성취될 증거가 점점 희미했어도 하나

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

다. 이것은 복음의 기이한 특성, 절망 속에 소

망, 죽음 속에 부활을 보여준 것입니다.

금 절망 중 소망을 생각함(롬4:17-24)찬197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통한 그리스도

인의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째, 그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20).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우리로 그 위에 근거를 두게 하려는 것입니

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둘째, 그것

은 고난의 통한 연단을 요구합니다. 너무 귀

한 것이기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길은 고

난을 통과해 진실되이 배워야합니다. 그 고

난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합니다. 

셋째, 그 믿음은 실질적인 의의 능력을 가지

게 합니다. 확신에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것

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엡3:19). 

그때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인과 신의 열매

가 풍성히 나타납니다. 육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믿음을 통해 일하셔서 주님이 정하신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확신(롬4:19-24)찬343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2. 교회 부흥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준다

1) 평신도의 자원: 동원된 교회의 힘

평신도가 동역자가 된다. 오늘날 교회

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많은 데 비해 적극

적으로 봉사하는 숫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쓰이지 않고 있는 잠재

력을 깨워서 평신도를 동역자로 훈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다. 

목사 혼자서 가르치면 인도자가 1명이지

만 평신도를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로 

훈련시켜 이들을 동원하면 더 많은 숫자

가 사역에 참여할 수 있으니 그 인적 자원

은 교회 부흥에 막강한 힘이 된다. 

훈련 받은 평신도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 서로 동질감을 가

지고 더 진지하고 재미있게 말씀 공부를 

하게 된다. 교회적으로 성경공부를 위해 

필요한 교역자를 모시려면 사례를 해야 

하지만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은 사례를 받

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유익한 점도 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열심히 교회 일

에 참여하여 봉사하면서 교회를 더욱 사

랑하게 되며 평신도 자신들이 소그룹 인

도를 통해서 더욱 목회자의 고충을 이해

하게 된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더 기도

하게 되므로 교회적으로 큰 동력을 얻게 

된다. 

2) 기도와 사랑의 힘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에서 성도들이 말

씀으로 교제한 후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

고 중보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를 이루게 된다. 또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서 교회적으로도 건

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여러 번 

드리기 때문에 주일에 결석한 성도를 잘 

알 수 없다. 반면에 소그룹은 5-8명의 인

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빠

지면 곧바로 알 수 있어 서로 전화 연락을 

하므로 교인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3) 성도들의 삶의 변화 

필자가 섬기던 라성세계복음교회에서 

이 소그룹 성경공부가 크게 활성화 된 이

유는 바로 성도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 때

문이었다. 처음에는 필자가 주중에 몇 명

의 여성도들과 함께 ‘커피 브레이크’ 소그

룹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필자는 소그룹원들과 배운 말씀을 적용

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고 아내들이 갑자

기 가정에서 남편들과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편

들이 놀라고 기뻐서 궁금해 하다가 아내

들을 통해 소그룹 성경공부에서 배운 말

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

었다. 그리하여 그 남편들이 모두 목사님

에게 남자들을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 시

작을 제안하여 주중에 소그룹을 하나 시

작하였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소그룹 성경공부

를 원하였기 때문에 주일예배 후 점심 식

사를 마치고 하게 되었다. 많은 인도자들

이 필요하게 되자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

자들을 훈련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도

자들을 양성해서 소그룹을 하나씩 맡아 

인도하게 했다. 그리고 인도자들을 위하

여 정규적인 준비 공부 모임을 가짐으로 

계속 소그룹 성경공부가 성장하고 활성화 

되었다.

4) 새 등록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어 

교회에 정착하게 한다. 

큰 교회일수록 많은 성도들이 방문하며 

등록한다. 이민 교회에서는 여러 유형의 

교인들이 있다. 먼저 주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바람같이 사라지기를 원하

는 성도가 있다. 또 교회에 등록하기는 했

는데 항상 손님 같은 느낌으로 교회 생활

을 하는 교인들도 있다. 이런 교인들을 소

그룹으로 인도하여 확실한 소속감을 주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그들

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여 

교회 부흥의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다.

제 4부 사모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및 실책 

사모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충과 어려움이 교회 크기와 교단, 그리

고 위치한 지역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기

독교 정신의학자이며 “왜 기독교인이 약

해지는가” 라는 책의 저자인 넬슨 박사는 

“목회자의 아내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

업 가운데서 가장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

이다. 사모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어렸을 때 충

분한 사람을 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온 자

라야 한다. 어느 정도 강심장의 소유자로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라야 사모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삶의 배경을 가

지고 살아온 여성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예수님의 방

법을 따라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고

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므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1. 고난의 십자가 길이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시키다가 말을 듣지 않자 “너, 말 안 

들으면 이민교회에 가서 일하도록 보낼 

것이다”라고 했더니 한동안 말을 잘 듣더

란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말을 듣지 않

자, “너,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

서 일하게 보낼 거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는 말을 잘 듣더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민교회를 힘든 특수목회라고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일은 몇 배나 더 

힘든 사역이요 가시밭길이며 눈물 없이는 

못가는 길이다. 

사모는 목사를 잘 내조하며 가족들을 

돌보며 동시에 성도들을 보살펴야 한다. 

무보수로 일을 죽도록 하고도 칭찬 대신

에 비판을 받으며 욕을 먹을 때가 많다. 

사모이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참아야 하

고 죽어야 하는 진통이 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을 지내니 검은 머

리가 파뿌리가 되었다”는 말이 실감난다. 

목회자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어

려운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

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목회에 어려움

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계

획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그 강의를 들은 후 수

련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 저

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훈련과 연단을 시

켜서라도 크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하

며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

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롬8:18).

2.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다. 

사모는 어느 특정한 성도와 편벽된 사

귐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

구가 없으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그리

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누구에

게 호소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된다. 더

군다나 이러한 사모의 아픔을 함께 나누

며 상담할 대상자도 없기 때문에 더 답답

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사모는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는 길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소문도 내지 않으시고 비밀을 누설하지도 

않으시며 다 들어 주실 분 아니라 성령님

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

유해 주신다. 

hslee39@sbcglobal.net

이희숙 사모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15)

그러므로 사모는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는 길 밖에 없

다. 예수님께서는 소문도 내지 않으시고 비밀을 누설하지도 않으시며 다 들어 주

실 분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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